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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해 해협과 파나마 운하의 해상물류 

차질로 선사들이 우회 항로로 대체하면

서 운송 기간이 늘어나고 해상운임이 오

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정부는 우리 

수출입 물동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이라고 평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1월 

4일 서울 삼성동 한국무역협회에서 홍해 

해상물류 리스크 상황 점검 간담회를 개

최했다. 간담회는 최근 예멘 후티 반군의 

화물 선박 공격과 가뭄에 따른 파나마 운

하 통항 제한 등 글로벌 해상물류 차질 동

향과 수출영향 등을 점검하고 업계 의견

수렴과 애로사항 청취를 하기 위해 개최

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자동차협회와 타

이어업체, 물류업체, 그리고 주요 선사들

과 무역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관계자들은 홍해 해협과 

파나마 운하의 해상물류 차질로 선사들

이 항로를 우회하는 등 운송기간이 길어

지고 해상운임이 상승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날까지 우리나라에서의 수출품 

선적과 인도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

어 수출입 물동량에 직접적인 영향은 제

한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항 기준 1FEU(20ft 컨테이너 2개

분)당 해상운송 비용은 11월 17일 유럽행

이 1199달러, 미국 동부행이 2398달러

였으나 홍해 리스크가 본격화한 12월 28

일 유럽행 2495달러, 미 동부행 3041달

러로 급등했다. 또한, 수에즈·홍해 지역

을 경유하는 일부 국내 원유 도입 유조선

의 경우 희망봉 우회를 적극 추진하면서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공급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상물류 차질이 계속됨에 따라 수출기

업 등의 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 KOTRA

에서는 비상대책반을 구성하여 운영 중

이다. KOTRA 무역투자 24 홈페이지와 

유선전화(1600-7119 #5)를 통해 동향

정보 안내 및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있다.

이날 조익노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홍

해 해협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선박과 수출 물품의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화주·선사에게 적

극적으로 우회를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

다. 아울러 “수출 상승 흐름세에 미치는 부

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중

소화주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KOTRA 해

외공동물류센터 활용, 물류대체선 발굴과 

함께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중소기업 전

용 선복 확대, 수출바우처 등 추가적인 물

류 지원방안을 해수부 등 유관부처와 긴

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채 기자

운임 크게 오르고 운송 기간 길어져

아직 수출입 물동량 영향은 제한적

홍해·파나마운하 물류 리스크 ‘우려가 현실로’
최신 무역정보와 다양한 서비스로 가득찬

글로벌 비즈니스 포털

연내 수출입 대금을 원화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중소기업들의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한 수출바우처 사

업 예산이 238억 원 늘어나고 2조 원 규

모의 우대보증을 신설하는 등 수출기업 

맞춤형 지원이 강화된다.

정부는 1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연내 수출입 대금을 원화

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상

반기 중 관련 외국환거래규정 등 법령을 

개정하고 하반기에는 주요 무역대상국과 

시범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무역거래 시 거래비용을 절감

하고 환율 변동으로 인한 리스크가 완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바우처 지원은 기존 1441억 원에

서 1679억 원으로 238억 원 늘린다. 서비

스 전용 수출금융도 11조8000억 원에서 

올해 12조2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 무역금

융을 역대 최대치인 355조 원 공급할 방

침이다. 2조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신설하

는 등 수출기업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가령 수출이 늘어나면서 유동성에 어

려움을 겪는 기업에는 대출무역보험 한

도를 확대하고 수출팩토링을 제공하는 

식이다. 업황 부진 품목을 수출하는 업체

에는 수출입은행이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비용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을 위한 전용선복(전용 선적 

공간)도 제공하며 장기운송계약 체결 지

원도 내년까지 연장한다. 물류 애로 지역 

등 화주수요 중심으로 배정할 방침이다.

국적선사 대형 컨테이너선 12척을 신

규로 투입한다. 이중 내년 상반기에만 8

척이 배정됐다. 물류 지원도 강화한다. 해

외 거점 항만 내 물류센터를 미국 LA와 

베트남 호치민 등 2곳에 확충할 계획이

다. 상반기 중 해외전시회 등 마케팅 지원 

예산을 3분의 2 수준으로 집중 투입한다.

수출이 매출 비중의 50%가 넘는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정지원 패키지를 

내년까지 1년 연장한다. 구체적으로 법

인세 납부기한은 3월에서 6월 말로 조정

하고 부가세 조기환급은 15일에서 10일

로 줄인다.

아울러 정부는 인프라와 방산, 원전 등 

해외수주 570억 달러(약 74조6985억원)

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수

출입은행은 법정자본금을 확대하고 출자

를 바탕으로 ‘초대형수주 특별 프로그램’

을 신설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수은법 개정안이 발의 중

이며 신속한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대

형 수주 프로젝트에 민간 금융의 참여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해외건설은 수주 400억 달러(약 52조

42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국가별·프

로젝트별 맞춤으로 수주 전략을 수립해 

추진한다.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KIND)에서 지분투자를 확대하는 등 해

외수주 방식을 도급에서 투자개발 등으

로 선진화한다.

방산 분야의 수주 확대를 위해 처음으

로 방산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

정한다. 권역별 거점국을 설정하고 진출

전략을 차별화할 계획이다. 유망 수주국

에 전략적 협력채널을 강화하고, 설비·운

영·정비 등 원전산업 전주기 수출을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굴한다고 밝혔다.

김보근 기자

연내 수출입 대금 원화결제 시스템 도입된다

1월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무역협회에서 열린 홍해 물류 리스크 관련 업계 간담회에서 정부·화주·물류기업·선사·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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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동나이성에 물류센터… 중소기업에 저렴하게 서비스

해양수산부와 울산항만공사는 베트남 

동나이성에 민관 합작 복합물류센터 운

영법인인 ‘K-UPA’를 설립했다고 밝혔

다. 동나이성은 베트남 최대 항구인 깟라

이항(Cat-Lai)과 인접해 우리 수출기업

의 제조거점으로 주로 활용되는 지역이

지만, 상온·저온 화물을 보관할 수 있는 

물류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우리 기업들

이 해당 지역에서 화물을 보관하는 데 어

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해수부와 울산항만공사는 

동남아지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물류 공급

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종합물류

기업 ㈜KCTC와 함께 지난해부터 188억 

원을 투입해 베트남 동나이성에 민관합

작 복합물류센터 건립을 추진, 운영을 위

한 법인 설립을 먼저 마쳤다.

이번에 건립이 추진되는 복합물류센터

는 창고면적 1.2만㎡(부지면적 2.1만㎡) 

규모로, 공사가 완공될 경우 연간 432

만 팔레트(상온 108만, 저온 324만 팔레

트) 물량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 센터

는 올 12월에 상온 일반화물을 시작으로 

2025년 7월에 저온 화물까지 단계적으

로 개장할 예정이다. 우리 중소·중견기

업에 시중가보다 10~15% 저렴하게 물

량을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김보근 기자



올해 세계 경제는 지구촌이 분열과 국지

적인 충돌·분쟁이 잦아진 가운데 심화하

는 경쟁과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그림자 

리스크로 여전히 큰 불확실성을 보일 전

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새해 ‘2024년 

글로벌 트렌드’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처럼 

내다보며 다음 7가지 트렌드가 부상할 것

으로 예상했다. 

정치 부문에서는 ▷우(右)로 정렬하는 

세계 ▷군비경쟁(Arm Race)의 재림을 선

정했고, 경제 부문에서는 ▷중간에 닻 내

린 물가 ▷도시 파멸 고리(Urban Doom 

Loop)를, 산업·기술, 환경, 사회·문화에

서는 ▷우주 경제(Space-economy) 경

쟁 격화 ▷그린래시(Greenlash, 친환경 

정책 퇴보)의 역습 ▷디지털 범죄의 진화

(Evolution of Digital Crime)를 꼽았다.

●주요국 선거 앞두고 극우 약진… 보호

무역 주의보 = 2024년은 세계 76개국에

서 선거가 예정돼 역사상 가장 많은 인구

가 투표하게 되는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특히 극우 정당의 득세 현상이 이어질 것

으로 전망되면서 자국우선주의 등이 심화

하고 한 해 동안 정치적 불확실성이 계속

될 예정이다. 

그 중에서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는 

전 세계에 가장 큰 파급력을 가진 선거로 

도널드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이 대두되

고 있다. 트럼프 2기가 현실화될 경우 이

민법 강화, 보복 관세 확대, 우크라이나 지

원 중단 등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정책

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유럽연합은 2020년 브렉시트 이

후 처음 시행되는 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

운데 우파 정당의 약진이 이어지고 있다. 

우파의 흐름이 이어질 경우 난민 정책, 우

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기후변화 목표 등 

수많은 정책이 변화에 직면할 것으로 내

다봤다.

한편, 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브라질 

등에서 예정된 선거도 2024년 국제 사회

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보고

서는 2024년 각국의 선거 이후 자국 우선

주의, 보호무역주의 등이 심화하는 가운

데 한국 또한 경제·정치 전략의 재편, 실

리 중심의 균형 외교 등으로 이익 극대화

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지정학적 리스크 커지면서 군비경쟁

도 심화 = 최근 몇 년간 지정학적 위험이 

크게 고조된 가운데 향후 전 세계적으로 

군비 지출을 경쟁적으로 확대하는 현상도 

심화할 전망이다. 

2023년 총 19개국이 분쟁을 겪었으며 

그 대부분이 내전이지만, 최근 국가 간 충

돌도 증가하는 양상이다. 

세계 군비 지출은 2015년 이후 8년 연

속 증가세를 지속하며 2022년 2조2400

억 달러를 기록했다. 2024년에도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주요국이 역대 최대 규모

의 국방비를 편성하는 등 군비 지출 증액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보고서는 이러

한 지정학적 위험 증대와 군비경쟁은 국

내 안보는 물론이고 원자재 가격 불안, 공

급망 차질 등 경제 여건과도 밀접한 관련

을 맺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관련 상황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대응책을 마련해

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글로벌 물가·금리 패러다임 바뀐다 = 

글로벌 인플레이션 둔화에도 불구하고 물

가의 하방경직성으로 중물가 현상이 고착

화된 가운데, 현대경제연구원은 향후에도 

탈세계화, 기후변화 등으로 2000~2010

년대의 저물가 시대가 다시 도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각국의 중앙은행은 중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중금리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며, 나

아가서는 물가상승률 2%의 정책목표를 

수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중물가 상

황에서 가계 소비 심리가 회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기업의 경우 생산·

자금조달 비용 증가로 투자가 위축될 가

능성과 한계기업의 증가세가 이어질 우려

도 등장했다.

보고서는 ‘중물가-중금리’라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금

융 불안정성, 경기침체 장기화 등의 리스

크에 대비하고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대

처할 수 있는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고도 

진단했다.

●글로벌 부동산 침체발 실물경기 경착

륙 가능성도 = 또 다른 글로벌 경제 리스크

로는 주요국 상업용 부동산(commercial 

real estate, CRE) 시장의 침체 장기화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주요국 실물경기의 

경착륙(hard landing)을 촉발할 가능성

이 주목됐다.

주요국의 오피스 공실률이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상

업용 부동산 가격도 전고점 대비 큰 폭으

로 하락했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

실은 관련 익스포저가 큰 중소 은행에 대

한 건전성 우려로 이어져 디지털 뱅크런

(digital bank-run)이 발생할 가능성이 

대두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상업용 부동산 

문제로 미국 및 유럽 은행의 대출 능력이 

감소하는 경우 미국, 유럽의 GDP가 각각 

0.44%p, 0.45%p 하락하는 등 주요국 실

물경기가 경착륙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한 바 있다.

●신냉전에 우주개발 경쟁도 재점화 = 

최근 들어 궤도 우주 비행체 발사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민간 참여도 활발해

지고 있다. 지구촌이 신냉전 구도로 분열

되는 가운데 옛 냉전 기간 이뤄졌던 우주

산업에 대한 경쟁적 투자 양상이 다시 나

타나고 있다.

글로벌 우주 경제 규모는 AI와 클라우

드 컴퓨팅 기술 발전에 따르는 위성 서비

스 시장 확대 등의 영향으로 위성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해 2022년 3840억 

달러에서 2040년 1조 달러 이상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의 우주 경제는 규모도 미미할뿐더

러 국가 예산도 경쟁국보다 취약한 상황

이다. 우주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주

요국 간 경쟁도 치열해지는 만큼 관련 기

초연구에서 상업화에 이르기까지 혁신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위성산업 전반

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관련 산학연 활

용과 국제협력 촉진 등의 노력이 동반돼야 

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기후변화 심각한데… 퇴보하는 대응 

정책 = 주요국 기후위기 대응 전략이 경제

적 부담 확대와 각종 사회적 갈등 고조 등

과 같은 부작용을 유발하면서 친환경 정책

에 반대하는 주요국 탄소배출 대응 정책이 

후퇴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각국에서 기후 정

책 퇴보 현상이 이어질 전망임에도, 상대

적으로 낮게 평가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은 개선돼야 할 필요가 있

다고 지적했다. CCPI(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에 따르면 한국의 기

후대응지수 순위는 2023년 기준 60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한 바 있다. 

단,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도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유연성

이 발휘돼야 하고, 녹색산업의 신성장 동

력화나 기존 산업경쟁력 유지 및 강화 등

을 위한 정책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진화하는 디지털 범죄 = 생성형 AI

가 발전하면서 이를 악용한 디지털 범죄

의 종류와 관련 피해가 급격히 증가할 전

망이다. 랜섬웨어(ransomware)와 사이

버 피싱(phishing) 공격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AI를 악용한 사이버 범죄도 늘

어나는 추세다. 최근에는 탐지 우회 기능

을 가진 고급 멀웨어(malware) 생성과 배

포, 피싱 페이지 제작 등을 제공하는 ‘프

러드GPT (FraudGPT)’가 등장했으며, 피

싱 메일 생성과 배포를 돕는 사이버 범죄

용 인공지능 챗봇인 ‘웜GPT(WormGPT)’

도 등장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사이버 범죄로 인

한 피해 비용은 2022년 8조4000억 달러

에서 2027년 23조8000억 달러까지 약 3

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더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보안 체계를 상

시 점검하고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동

시에 성장하고 있는 사이버 보안 산업에 

대한 전략적인 육성도 필요할 것으로 보

고서는 내다봤다. 김영채 기자               

글로벌 경제, 본격화되지 않은 ‘그림자 리스크’에 경종
현대경제연구원 “분열·경쟁 가속… 여전히 큰 불확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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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수출성적표 들여다보니…

“자동차와 미국이 살렸다.” 지난해 대한

민국 수출성적표를 받아든 무역 유관기관 

관계자의 총평이었다. 자동차는 역대 최

고 실적을 올리며 전반적으로 부진했던 

수출의 버팀목이 돼 주었고, 미국은 중국

과 아세안 시장의 부진을 덜어주었다. 특

히 월간 기준으로는 12월에 최대 시장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뀌었다. 전문가들은 

올해 상반기 수출 회복세가 뚜렷해질 것이

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부진했던 대표 수

출품목 반도체가 회복세로 돌아섰고, 해

외시장 여건도 전쟁 등으로 이미 지난해 

바닥을 찍었으며, 코로나19와 고금리로 

인한 경기부진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된

다는 점에서다.

●어려울 때 집안을 먹여 살린 효자, 자

동차 = 산업통상자원부가 1월 1일 발표

한 ‘2023년 12월 및 연간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은 6326억9000만 달

러로 전년보다 7.4% 감소해 2020년 이

후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글로벌 

고금리 기조와 중국의 경기회복 지연 등

으로 주력 품목인 반도체 등의 수출이 축

소된 탓이다.

하지만 전반적인 수출부진 속에서도 자

동차는 ‘독야청청’했다. 자동차 수출은 지

난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708억7000만 

달러)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보다 31.1% 

늘어난 것이다. 자동차 수출은 9월(9.4%)

을 제외하고 1년 내내 두 자릿수 증가율

을 유지했다. 수출 상위 15대 품목 중 14

품목이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던 1분

기 중 자동차는 홀로 플러스 증가율, 그것

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이어갔다. 연간 기

준으로 상위 15대 품목 중 수출이 플러스 

증가율을 기록한 품목은 자동차 외에 선박

(20.9%), 일반기계(4.6%)뿐이다.

덕분에 전체 수출에서 자동차가 차지

하는 비중은 2022년 7.9%에서 지난해 

11.2%로 수직상승했다. 이는 1위 품목인 

반도체의 15.6%에는 못 미치는 것이지

만 2022년도 2위 품목이었던 석유제품

(8.2%)을 큰 폭으로 따돌린 것이다. 

시장별로는 미국과 호주에 대한 수출이 

크게 늘었고 차종별로는 친환경차에 대

한 글로벌 수요 확대 속에 전기차, 스포츠

유틸리티차(SUV) 등 고부가가치 차량의 

판매가 늘어났다. 특히 전기차는 164억

7000만 달러어치를 수출했는데 이는 전

년보다 무려 67.8%나 늘어난 것이다.

다른 품목을 보면 전통적인 수출 효자 품

목이었던 반도체(-23.7&)는 지난해 1분

기 바닥을 찍은 뒤 서서히 개선 흐름을 보

이다가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 연속 ‘플러

스 전환’을 꾀했다. 메모리반도체(D램, 낸

드) 가격이 회복하는 등 수요 회복세에 따

른 것이다. 반도체 수출액 증감률은 2022

년 4분기 -25.8%, 지난해 1분기 -40.1%, 

2분기 -34.8%, 3분기 -22.6%였다가, 10

월 -3.1%로 집계된 이후 11월부터 12.9% 

증가로 돌아섰다. 지난해 12월에는 수출

액 110억3000만 달러(21.8% 증가)를 기

록해 2022년 9월 이후 15개월 만에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선박의 경우 팬데믹으로 연기된 일부 물

량 통관 재개와 2021년도 선가 상승분이 

반영된 수주물량에 대한 생산·인도 본

격화로 수출이 증가세를 기록했고 일반기

계는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으로 주요 시

장인 중국 수출이 부진했으나, 미국 내 생

산·설비투자 확대에 따른 수요 유지 및 

중동·중남미 등 전략시장 공략을 통한 수

출시장 다변화로 역대 2위 실적을 올렸다.

이차전지(-1.5%)는 글로벌 OEM사의 

배터리 구매 이연 및 재고조정이 지속되

며 주춤하기도 했으나, 북미·EU 등 주

요 시장의 전기차 판매 호조가 수출을 견

인하며 역대 2위 실적을 시현했다. 수출금

액은 98억3000만 달러로 전년(99억8000

만 달러)에 이어 100억 달러에 아쉽게 못 

미쳤다. 시장별로는 12월 25일 기준 미국

에 대한 수출이 46억 달러로 19.3% 증가

했고 일본에 대한 수출이 4억9000만 달러

로 11.5% 늘었다. 인도에 대한 수출은 3억

1000만 달러로 37.8%나 증가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진시장을 중

심으로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차전지와 양극재를 합산한 수출은 선

박, 차부품, 디스플레이 등의 수출에 버금

가는 규모로 성장했다. 이차전지·양극재 

합산 수출액은 지난해 224억8000만 달

러로 전년(212억5000만 달러)보다 5.8% 

증가했다. 이는 선박(219억7000만 달러), 

차부품(229억6000만 달러), 디스플레이

(185억9000만 달러) 등의 수출 실적과 비

슷한 규모다.

바이오헬스 및 의약품(-18.0%)은 하반

기 들어 바이오시밀러 등 바이오헬스 산업 

내 주력품목의 글로벌 시장 판매가 본격화

됐으나, 전년비 기저효과, 엔데믹에 따른 

코로나 특수품목(백신,진단키트) 수요 감

소 등으로 회복 대열에 끼지 못했다. 바이

오헬스는 134억 달러로 -18.0%, 의약품

은 79억 달러로 -25.5%의 증가율을 각각 

기록했다.

디스플레이(-12.1%)는 국내 기업의 

LCD 생산 감축, 지속적인 단가 하락 등으

로 수출이 크게 줄었으나 IT·자동차 등 

OLED 신수요 창출 덕에 4분기 들어 수출

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과 아세안의 부진을 메운 미국 = 

지역별로는 중국과 아세안에 대한 수출 부

진을 미국 시장이 채웠다. 미국은 역대 최

대 수출 실적(1157억 달러, 5.4% 증가)을 

달성한 데다, 2005년 이후 18년 만에 아세

안을 제치고 ‘2위 수출시장’으로 올라섰다.

지난해 1위 시장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1248억 달러였으니 미국과 91억 달러 차

이가 난다. 이에 따라 중국과 미국의 수

출 비중 차이도 2003년 이후 최소 수준인 

1.4%p로 좁혀졌다. 대미·대중 수출 간 

비중 격차 추이는 2020년 11.4%p, 2021

년 10.4%p, 2022년 6.7%p로 점차 줄어

들다가 지난해 1.4%p로 최소치를 찍었다.

지난해 12월 한 달만 놓고 보면 대미 수

출은 사상 최초로 110억 달러 이상을 기록

했다. 12월 대중 수출이 108억 달러였으니 

월간기준 최대시장 순위가 ‘역전’된 것이

다. 월간 기준 최대 수출시장 순위가 바뀐 

것은 2003년 6월 이후 20년 6개월 만이다.

반면 지난해 대중 수출 실적은 경기 둔

화에 따른 중국의 수입 감소로 19.9% 쪼

그라들었다. 이는 IT 업황 부진의 여파로 

대중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단가가 대

폭 하락한 것이 대중 수출과 비중 축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중 

반도체 월평균 수출액은 2022년 상반기 

46억 달러, 2022년 하반기 40억 달러에서 

지난해 1분기 27억 달러, 2분기 29억 달

러, 3분기 31억 달러 등으로 줄었다. 

다만 전체 대중 수출액은 지난해 8월 

이후 5개월 연속 100억 달러를 상회하

면서 개선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해 대중 수출 증가율도 1분기 -29.7%, 2

분기 -22.2%, 3분기 -20.8%에서 4분기 

-4.4%로 마이너스 폭이 줄었다.

아세안에 대한 수출은 1092억 달러로 

-12.5% 증가율을 기록했다. 다만 지난해 

4분기 들어 대아세안 수출은 플러스 증가

로 돌아섰다.

중동에 대한 수출이 188억 달러로 7.3% 

늘었고 독립국가연합(CIS)에 대한 수출이 

128억 달러로 13.2% 증가하는 등 각각 신

흥시장으로서 잠재력을 확인시켰다.

●새해에는 반도체가 수출 견인 = 조

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

원장은 “지난해에는 자동차가 버팀목이

었지만, 올해는 반도체가 본격적으로 수

출을 견인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올

해 상반기까지는 완연한 회복세를 다지

는 기간”이라고 전망했다. 조 원장은 “반

도체 경기 회복이 본격화하고, 고부가가

치화에 성공한 자동차 수출도 꾸준한 우

상향을 보이기 때문”이라며 “반도체가 살

아나면서 중국 수출이 얼마나 회복되느냐

가 관전 포인트”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미국의 대중 무역 압력 때문에 한국 반도

체 수출이 타격을 받아온 점은 사실이어

서 이 부분은 계속 리스크 요인”이라고 덧

붙였다. 김영채 기자               

월간 기준 20년 만에 최대시장이 중국→미국 ‘역전’

자동차 ‘독야청청’… 역대 최고실적으로 수출 견인

대미 수출, 연간 기준으로 18년 만에 아세안 추월

1월�1일�부산항에�컨테이너가�쌓여�있다.�산업통상자원부는�지난해�수출이�6327억�달러로�전년보다�7.4%�감소했다고�밝혔다.�수입은�6427억달러로�12.1%�줄었다.�이

에�따라�무역수지는�100억�달러�적자로�나타났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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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표 마이스 렌탈서비스 기업인 

TSM. 올해로 업력이 25년에 달한다. 대

기업 재직 시절에 건자재 렌탈서비스를 

접한 서원준 대표가 다이내믹하게 돌아

가는 마이스 산업의 매력에 빠져 뛰어들

었다. ‘TSM(토털 서비스 매니지먼트)’이

라는 사명에 걸맞게 마이스 고객이 찾는 

모든 것을 신뢰를 바탕으로 제공한 것이 

‘꾸준한 성장의 비결’이다.

서 대표는 2시간 가까운 인터뷰 내내 겸

손함을 잃지 않았다. 혹여나 전시회·콘

퍼런스의 주관사·PEO·PCO의 공적을 

자신의 것으로 포장되는 것은 아닌지 우

려했다. 회사의 성과도 대표인 본인보다

는 직원들에게 돌렸다. 비즈니스에 있어 

욕심을 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서 대표는 “내실에 충실하다 보니 자연

스럽게 외형의 확대가 이뤄졌다”며 “작지

만 강하고 따뜻한 회사를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미국서 접한 렌탈… 신사업 개발로 

= 서원준 대표는 일찍 렌탈서비스에 눈을 

떴다. 1990년대 초반 미국에서 MBA 과정

을 밟은 그는 당시 고가였던 진공청소기를 

대형마트에서 렌탈로 이용했다. 서 대표

는 “미국에서는 렌탈서비스가 하나의 생

활패턴으로 자리를 잡았었다”고 말했다. 

창업 계기는 첫 직장인 동양시멘트에

서다. 자재부로 입사한 그는 능력을 인정

받아 신사업 발굴 부서에 배치됐고, 여기

서 렌탈서비스 기획 업무를 맡은 것. 첫 

프로젝트가 건설용 ‘컨테이너 하우스’ ‘타

워 크레인’ 렌탈서비스였다. 

서 대표는 여기서 경영자의 자질을 발

휘한다. 직접 인재 영입에 나선 것. 업계 

수소문을 통해 영업전문가 한명을 찾아 

회사 1박 2일 워크숍에 초청했다. 서 대

표는 영입대상 전문가를 같은 방에 배치

해 영입을 제안했다. 그 전문가는 실제로 

추후 회사에 합류한다.

●IMF 외환위기 그리고 창업 = 렌탈사

업이 성장 가도를 달릴 즈음 IMF 외환위

기가 발발해 신사업 투자가 중단됐다. 서 

대표는 불가피하게 기획에서 영업으로 업

무가 전환됐다. 회사 창고에 있던 전국체

육대회와 동계유니버시아드에 사용된 가

구와 집기류들의 렌탈 영업을 하라는 것. 

미국에서 MBA까지 마친 그에게 쉽지 않

았다. 하지만 주저하지도 않았다. 

서 대표는 “어느 날부터 양복을 입고 출

근해 전국을 돌며 영업을 했다. 기획만 해

왔으니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뒤돌

아보면 이때만큼 저에게 값진 시간도 없

었을 것”이라고 회상했다. 

영업에서도 그는 발굴의 실력을 발휘

한다. 서 대표는 “마이스 렌탈시장이 ‘재

밌다’는 것을 처음 느꼈다. 매년 열리는 

행사도 매번 구성이 바뀌는 등 다이내믹

했다”며 “덕분에 빠르게 배우면서 인적 

네트워크를 넓힐 수 있었다”고 밝혔다. 

영업이라는 역경이 서 대표를 더욱 단

단하게 만들었고, 덕분에 1998년 8월 

TSM 창업으로 이어졌다.

●신뢰 경영으로 인지도 쌓아 = 서원준 

대표의 경영철학에서 ‘신뢰’란 단어를 빼

놓을 수 없다. 직원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도 신뢰다.

“정직하고 일관성 있게 신뢰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구두 약속’이라도 무

조건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직원들

에게도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는 한이 있

더라도 약속은 지키자’고 주문했습니다. 

이런 노력이 고객 신뢰로 나타났고, 덕분

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 대표는 신뢰의 중요성을 사업 초반

에 깨달았다. 경기도 모 지자체가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렌탈서비스 업체의 비리

로 골머리를 썩이다가 TSM을 찾은 것. 

행사 개최 3~4일 전이었다. TSM은 빠르

게 움직였고 결국 1000여 명분의 의자·

탁자 등을 조달해 설치했고, 다행히 행사

도 성공적으로 마쳤다. 당시 주최 측으로

부터 ‘부조리만 없도록 해 달라’는 당부를 

들었고, 서 대표는 지금도 이것을 철칙으

로 지키고 있다고 전했다.

서 대표의 신뢰 경영은 대형 프로젝트 

수주로 이어졌다. 야외에서 진행되는 서

울에어쇼의 행사가 커지면서 폭 40m의 

대형 텐트 여러 개가 필요했다. 국내에서 

대형 텐트 조달이 불가능했다. 서 대표는 

수소문을 통해 싱가포르에서 조달 가능

했고, 주최 측에 이를 제안했다. 

서 대표는 “당시만 해도 해외에서 자재

를 조달하다 보면 종종 사고가 발생해 믿

지를 못했는데 저희에게는 신뢰를 보였

다”며 “배편으로 행사 개최하기 한 달 전

에 텐트를 인계받아 성공적으로 행사를 

치러냈다”고 소개했다.

●전문 렌탈서비스 업체로 성장 = TSM

은 단순 대행을 넘어 전문 서비스 업체로 

성장했다. 2009년 G20 장관회의가 한 

사례다. 당시 회의가 오찬을 겸해서 진행

되자, TSM은 전시기획사와 논의해 책상

을 직접 제작했다. 

서 대표는 “회의에 사용되는 책상들을 

보니 도시락과 회의 자료를 모두 놓기에

는 매우 협소했다”며 “책상의 폭을 넓히

고 바닥의 지저분한 케이블 선도 책상 하

부 공간을 만들어 넣었더니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런 전문 렌탈서비스 역량은 코로나 팬

데믹 기간 빛을 발했다. TSM에 화상회의 

시스템 렌탈 요청이 폭주한 것. 서 대표는 

“3년간 화상회의 렌탈 횟수가 수천 건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순발력(빠

른 제품 조달능력)과 인적 네트워크 그리

고 다양한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노하우

가 쌓인 결과”라고 소개했다.

●따뜻하고 행복한 회사 만들 것 = 서 

대표는 ‘따뜻한 회사, 행복한 회사를 만들

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것이 TSM의 경쟁

력이라고도 소개했다. 20년 넘게 회사를 

경영하면서 깨달은 철학으로 느껴졌다.

“과거에는 8시에 회의를 하기도 하고, 

직원들에게 싫은 소리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직원들이 쉽게 변화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직원들이 자신의 능

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이 효율적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직

이 똘똘 뭉치는 것이고, 그래야 회사가 단

단해집니다.”

직원들이 능력을 발휘하는 환경은 어

떤 것일까. 서 대표는 “직원들이 회사에

서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과도한 요구를 하는 상사가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도록 잡아줄 필요가 있다”

고 사례를 들었다.

마이스업계도 인재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서 대표는 “업계가 인력 유출로 어려운 시

기를 보내고 있다”며 “청년들이 이 분야로 

와서 일하고 싶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산업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준배 기자

신뢰 경영으로 우뚝 선 ‘마이스 렌탈서비스’

서원준�TSM�대표는�신뢰�경영으로�회사를�국내�대표�마이스�렌탈서비스�기업으로�올려놨다.�서원준�대표가�서울�

광진구�중곡동�사옥�1층�회사�로고를�소개하고�있다.� 【사진=김준배�기자】

TSM은�20년�넘게�마이스�렌탈�비즈니스를�펼치며�이�분야�전문기업으로�발돋움했다.�사진은�지난�8월에�서울�삼

성동�코엑스에서�열린�ISQUA�세계총회�모습으로�TSM이�시스템�전체�임대�및�운영을�맡았다.� 【사진=TSM�제공】

기업 모토 

행복한 직장생활

사명 의미

TSM(Total Service Management) 

- 마이스 렌탈의 모든 서비스 제공

회사 설립

1998년 8월

대표 행사

서울에어쇼(ADEX), 세계지식포럼, 

2010년 G20 정상회의

MICE산업 발전을 위한 한마디

우리의 삶을 한층 아름답게 해줄 수 있는 

산업을 만들자

 35 서원준 TSM 대표

차세대 성장원 ‘K-마이스’ 리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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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보다 2배 더 일하며 ‘사업가의 꿈’을 이루다

송강호 제너럴네트 대표는 인생 스토리

가 화려하다. 가난이 싫어, 젊어서부터 사

업가를 꿈꿨다. 대학 다니며 돈을 벌 수 있

다는 이유로 무작정 일본 유학길에 올랐

고, 6년간 식당 설거지와 신문 배달을 쉬

지 않았다.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후 ‘성

실’과 ‘신뢰’로 기업에서 인정받았고, 덕분

에 사업에 나설 수 있었다. 이를 무기로 현

재는 대리점 500곳을 보유한 헬스케어 전

문기업으로 우뚝 섰다. 올해 매출 2000억 

원, 수출 2000만 달러를 목표로 잡은 송강

호 제너럴네트 대표는 “가난 덕분에 밑바

닥부터 성실히 하나씩 올라왔다. 어렸을 

때의 어려움이 지금의 저를 만든 원동력이

다. 부모님께 감사한다”고 당당히 말한다.

●신문 배달로 단련된 ‘성실’ = 부산상

고를 졸업하고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

해 대학 대신 서울 일자리를 택한 송강호 

대표는 학원을 다니며 학업의 끈을 놓지 

않았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배워야 한다’

는 신념 때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일본에서는 일과 학업

의 병행이 가능하다’는 강사의 한마디에 

무작정 일본에 건너가 라멘집에서 일자

리를 구했다. 1990년대 초반이었다. 기

술이 없으니 할 수 있는 것은 설거지였다. 

잘 나가는 식당이어서 설거지거리는 넘

쳐났다. 평일에는 저녁 12시까지, 토요일

에는 새벽 3~4시까지 일했다. 

송 대표는 “손이 날마다 퉁퉁 부었다”

며 “대부분 힘들어서 한두 달 하다 포기

하는데 저는 꼬박 2년 동안 일했다”고 말

했다. 그렇게 대학 입시를 준비한 그는 사

업가 배출이 많은 니혼대학 경제학부 산

업경영학과에 당당히 합격한다.

대학 입학 후에는 신문 배달을 시작했다. 

조간·석간을 모두 발행하는 신문(마이니

치신문)의 보급소가 학교 근방에 위치한 

데다가 숙식도 제공했다. 송 대표의 성실

함과 강인한 의지는 여기서 다시 빛을 발한

다. 신문 배달에서 가장 힘들다는 ‘대배(대

체배달인)’를 자처한 것. 1주일 내내 신문을 

발행하던 시절에 배달원이 하루 쉬는 요일

에 그 구역의 신문 배달을 담당한다. 거의 

날마다 배달구역이 바뀌는 셈이다. 

송 대표는 “월급을 1.3배 더 준다는 이

유로 대배를 선택했다”며 “3년간 새벽 신

문배달 덕분에 지금도 매일 7시 30분에 

출근한다”고 밝혔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 일본에

서 대학을 졸업한 후 1996년 국내 G백화

점 해외상품개발실에 입사했다. 하지만 

1년여 만에 불가피하게 퇴사했다. IMF 

외환위기로 해외상품 개발 업무가 중단

된 것. 송 대표는 이후 기자재 유통회사와 

벤처에서 유통과 경영을 배웠다. 

그리고 2001년에 G백화점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송 대표의 성실함을 지켜보

던 임원이 일본 식품 수입을 제안한 것. 

송 대표는 주저하지 않았다. 사업가의 꿈

을 이룰 절호의 기회로 느꼈다.

첫 수입상품은 ‘생태’와 ‘오렌지’. 일본

과 미국을 돌아다니며 신선한 상품을 찾

았다. 사업은 쉽지 않았다. 경쟁을 피할 

수 없었다. 때론 원가 8만 원에 수입한 생

태가 1만 원에 거래됐다. 물론 운 좋은 날

엔 반대인 경우도 있었다. 송 대표는 실망

하지 않고, 특유의 성실함과 신뢰로 거래

처와의 관계를 쌓았다.

그리고 2002년 기회가 찾아왔다. 일본 

유통시장을 눈여겨보던 중 ‘반신욕조’와 

‘군고구마 냄비’가 시선을 끌었다. 송 대

표는 일본 시장을 모니터링하며 국내에

서 통할 상품을 찾고 있던 것. 군고구마 

냄비는 국내에 아직 특허가 등록되어 있

지 않아, 바로 신청했다. 그리고 홈쇼핑에 

론칭했고, 300만 개가 팔려나갔다. 히트

작은 이어졌다. ‘붙이는 핫팩’ ‘색상을 입

힌 범랑냄비’ 등을 발굴했다.

2009년과 2011년에는 반대로 수출로 

대박을 터뜨린다. 2009년 일본에 신종플

루로 마스크 대란이 발생한 것. 발 빠르게 

국내에서 1000만 장, 중국에서 1000만 장 

이상의 마스크를 확보해 수출했다. 

송 대표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신용장(LC)이 아닌 전신환(TT) 거래를 했

다. 신뢰를 쌓아온 덕분”이라며 “빠르게 

상품을 공급해 시장을 선점할 수 있었다”

고 말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직후에

는 ‘생수’, ‘배터리’, ‘손전등’을 수출했다.

●첫 제조 상품 ‘프로폴린스’ 7000만 

병 팔려 = 송 대표는 2012년 새로운 도전

에 나선다. 일본 방문판매 시장에서 인기

를 끄는 구강청결제(가글) 시장에 도전장

을 던진 것. 10년 넘게 사업파트너였던 일

본업체와 함께 프로폴린스(프로폴리스+

구강린스) 가글 제품을 일본에 내놓았다. 

당시 방문판매 시장에서 3000엔(약 3만 

원)에 팔리던 제품을 1000엔으로 낮춰 약

국·편의점 등 유통시장을 뚫었다. 

처음에는 반응이 미지근했다. 하지만 

송 대표는 시장성에 대해 확신하고 대대

적인 체험 이벤트를 펼쳤다. 서서히 입소

문이 나더니 일본 홈쇼핑에도 입점하며 

단박에 인기상품 대열에 올라섰다. 중국

의 세계적인 배우가 사용하는 것이 알려

지면서, 한국에서 생산한 제품이 일본을 

거쳐 중국으로 수출되는 기현상이 발생했

다. 송 대표는 “1년에 많게는 1000만 병 이

상 팔렸다”고 밝혔다.

●헬스케어 브랜드로 제2 도약 = 제너

렐네트는 헬스케어로 사업을 확대 중이

다. 2018년 연구소를 세우고, EMS 저주

파를 이용한 ‘요실금 치료기’, 근적외선과 

LED를 이용한 ‘건식 좌훈기’, EMS 저주

파 자극으로 운동 효율을 높인 ‘허리벨트’

를 출시했다. 

상생경영이 눈길을 끈다. 대리점과 상

생을 위해 확실한 보상과 함께 정찰가격 

유지에 힘을 쏟았다. 제조사와는 자재를 

전량 공급해 재고 부담을 없앴다. 송 대표

는 “대리점은 영업에만, 제조사는 품질에

만 집중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제너럴

네트 대리점은 이미 500곳에 달한다.

송 대표는 1994년 일본 한국인유학생연

합회 임원 일원으로 고 신격호 롯데 회장

을 만났던 일화를 들려줬다. 유학생들을 

살뜰히 챙기던 신 회장은 2시간여 만남에

서 ‘사업이 무엇인지’ ‘기업은 왜 투자가 필

요한지’ ‘기업가에게 선견지명이 왜 중요

한지’에 대해 소개했다. 

송 대표는 “(신격호 회장은) 글로벌 밀 

물동량을 훤히 꿰차고 있을 정도로 대단

한 숫자개념을 지니셨다”며 “기업가로 성

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당시를 소회했다.

송 대표는 2030년 가정용 의료기기 분

야 세계 1위 기업이 되기 위해 달려가겠다

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남들이 한 시간 일

할 때 두 시간 일하며 지금까지 달려왔다”

며 “전통 유통부터 미래 유통까지 모두 경

험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 노력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준배 기자

송강호 제너럴네트 대표금주의 무역인

2023년�3월�서울�삼성동�코엑스에서�열린�‘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KIMES�2023)’에�참여한�제너럴네트�

부스�모습.� 【사진=제너럴네트�제공】

송강호�제너럴네트�대표는�철저한�시장�분석과�성실함으로�시장을�지속적으로�개척하고�있다.�송�대표가�7000

만�병이�팔린�프로폴린스(왼쪽)와�국내에서�14만개�이상�판매된�‘바디닥터�요실금�치료기’(오른쪽)를�소개하고�

있다.� 【사진=제너럴네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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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자동차·선박,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승부한다

‘메이드 인 코리아’의 고부가가치화는 

한국 수출의 오랜 숙제였다. 산업계와 정

부는 이 숙제를 풀기 위해 노력했고 오랜 

세월에 걸쳐 조금씩 진전을 이뤘다. 2000

년대 들어 섬유·가전·정보통신·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 제품이 성과를 냈다. 특

히 가전 분야에서 LG나 삼성 브랜드는 고

급제품 이미지 구축에 성공했다. 최근 들

어서는 자동차와 선박의 고급·고부가화 

행진이 두드러진다.

●자동차 수출단가 높아지고 고급차 위

상 정립 =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 최초 공

식 기록은 1976년 6월 에콰도르에 수출

한 현대자동차 포니 6대다. 이후 1986년 

엑셀과 르망을 미국에 수출하며 자동차 수

출국 반열에 올랐고 1995년에는 세계 5대 

자동차 생산국으로 우뚝 섰다. 하지만 한

국산 자동차는 글로벌 시장에서 오랫동안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싸구려차’, ‘중저가

차’의 이미지를 벗지 못했다. 그러다가 최

근 몇 년 사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이미

지가 달라졌다. 일부 차종에서는 고급차 

이미지 구축에도 성공했다. 자동차 수출

단가 상승이 이를 뒷받침한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우리나라의 완

성차 수출 대수와 수출액은 각각 252만 

대, 64조5000억 원으로, 대당 수출단가

는 평균 2559만원이다. 

완성차 수출단가는 2018년 1670만 원, 

2019년 1792만 원, 2020년 1983만 원, 

2021년 2277만 원, 2022년 2350만 원으

로 계속 상승해 왔다. 지난해 1~11월 자

동차 평균 수출단가 2559만 원은 5년 새 

53%(889만 원)가량 오른 것으로 역대 최

고 수준이다. 국내에서 생산한 차 1대를 

해외에서 팔아 받는 돈이 5년 만에 900만 

원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업계에서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SUV와 친환경차가 해외시장에서 인기

를 끈 것이 수출단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11월 SUV 수출량

은 183만 대로, 수출 승용차에서 차지하

는 비중이 72.8%에 달했다. 전기차도 전

년 동기 대비 65.7% 증가한 31만6654

대를 해외에서 팔며 하이브리드차(28만

3685대)와 함께 수출을 견인했다. 소형차 

중심의 수출이 어느새 중대형차·친환경

차 중심으로 바뀌었다.

수출단가 상승은 환율 덕을 보기도 했

다. 하지만 5년간 환율상승률이 18% 수

준인 것을 고려하면 가격이 높은 SUV와 

전기차의 수출 비중 확대가 수출단가 상

승에 기여한 바가 더 크다. 자동차업계 관

계자는 “수출단가 상승은 그만큼 우리나

라가 비싼 차를 해외에 많이 팔았다는 뜻”

이라며 “한국산 자동차가 저가라는 인식

이 불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가 이를 

증명한다. 제네시스의 지난해 1~11월 미

국 내 판매는 전년보다 10.6% 증가한 6

만2372대였다. 제네시스는 지난해 8월 

미국 시장조사업체 ‘JD 파워’가 선정한 신

차 첨단 기술 만족도 조사에서 전체 브랜

드 순위 1위를 차지했다. 현재 제네시스

는 GV70 전동화 모델을 제외한 거의 모

든 물량을 울산 공장에서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

●LNG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중심 수주 

= 지난해 한국 조선업계는 전년보다 수주

량이 크게 줄어 중국에 3년 연속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내줬다. 하지만 액화천연가

스(LNG) 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의 수

주 비중을 늘리고, 암모니아 운반선 등으

로 수주 선종 범위를 다양화했다.

영국의 조선·해운시황 분석기관 클락

슨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4149만CGT(표준선 환산t수)로 

지난해보다 18.7% 감소했다. 한국은 전

년 대비 37.6% 감소한 1010CGT(점유율 

24%)를 수주하며 중국(2446CGT·59%)

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2020년

까지 3년 연속 수주 1위에 올랐지만, 자국 

발주 물량이 뒷받침된 중국에 2021년부

터 수주량이 밀리고 있다. 또 약 4년치 수

주잔고(남은 건조량) 확보에 독(건조공간)

이 꽉 차 선별 수주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도 수주량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선박 수주의 질(質)은 크게 개선

됐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 발주된 LNG운

반선은 554만CGT였는데 한국과 중국은 

각각 441만CGT, 113만CGT를 수주하며 

80%, 20%의 점유율을 보였다. 고부가가

치 선박인 LNG운반선은 한국이 전체 발주

량의 80% 이상을 가져가며 압도적 점유율

을 자랑하는 선종이다. 2022년 중국이 수

주 점유율을 30%까지 늘리며 쫓아왔지만, 

지난해에는 다시 격차가 벌어졌다.

클락슨 선가지수는 2020년 12월 125.6

에서 2021년 6월 138.8, 같은 해 12월 

153.6, 2022년 6월 161.5, 같은 해 12월 

161.8로 계속 높아졌다.

또 한국 조선업체들은 대표 친환경 선박

인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액화이산화탄

소운반선, 암모니아운반선, 암모니아 추

진 액화석유가스(LPG)운반선 등으로 수

주 선종을 넓혔다. HD한국조선해양은 올

해 초 유럽 선사와 국내 HMM으로부터 메

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12척과 7척을 각각 

수주한 것을 시작으로 7월에는 세계 최대 

규모 액화이산화탄소운반선 2척을, 9월에

는 초대형 암모니아운반선(VLAC) 등을 

계약했다. 삼성중공업은 올해 메탄올 추

진 컨테이너선 16척, LNG운반선 7척, 암

모니아운반선 2척을 수주하며 수주량 대

부분을 친환경 선박으로 채웠다. 한화오션

은 최근 초대형 암모니아운반선(VLAC) 4

척을 잇달아 수주한 데 이어 3600t급 잠수

함인 ‘장보고 Ⅲ 배치(Batch) Ⅱ’ 3번함 건

조 계약도 체결했다.� 김영채 기자

한국이 지난해 한중 수교 31년 만에 처

음으로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중국 관영매체가 한국이 달라진 

무역 구도에서 이익을 얻으려면 미국이 

막고 있는 첨단 기술 중간재 수출에 나서

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글

로벌타임스는 최근 “한국의 이례적인 대

중국 무역 적자는 한국에 (중국과의) 경제

적 보완성, 특히 첨단 기술 중간재 분야에

서의 잠재력을 실현할 필요성과 긴급성을 

일깨워준다”고 했다. 

이 신문은 “중국이 전통적이거나 값이 

싼 일부 중간재 분야에서 제조 경쟁력과 

우위를 만든 만큼, 중국이 의존하는 첨단 

기술 중간재 수출을 늘려 무역 균형을 맞

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국에서 나온다”

며 “이런 상황은 양국의 경제 협력 장애물

을 제거할 필요성을 상기시킨다는 점에서 

한국 당국자들이 진지하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의 확대 관할(long 

arm jurisdiction·일국의 법률 적용 범

위를 나라 밖까지 확대하는 것)과 악의적

인 기술 전쟁에 ‘아니오(No)라고 말할’ 용

기를 한국에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한국은 중국과 교역에서 180억 

달러(약 23조5000억 원)가량의 적자를 

기록했다. 한국이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

를 낸 것은 1992년 수교 후 31년 만에 처

음 있는 일이다. 산유국 사우디를 빼면 중

국이 사실상 한국의 최대 무역수지 적자

국이 된 셈이다.

반면 대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연

간 기준 18.3%로 대중국 수출(19.7%)과

의 차이를 좁혔고, 월간 기준으로는 12월 

113억 달러(약 14조8000억 원)로 대중국 

수출(109억 달러·약 14조3000억 원)을 

앞서는 등 역전 현상도 벌어졌다. 2020년

까지만 해도 한국 수출에서 중국과 미국

의 비중 차이는 11%p 이상이었다.

글로벌타임스는 “몇몇 비관론자는 지

난해가 중한 무역의 전환점이었고, 한국

의 무역 적자가 자주 나타날 수 있다고 본

다”며 “이런 예측이 현실화된다면 한국 경

제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고 했다.� 베이징=연합뉴스

자동차, 싸구려 이미지 벗고 어느 새 고급차 반열에

선박, 고부가 LNG운반선 세계 시장 점유율 80%대

중국 관영지 “한국은 중국에 첨단 중간재 수출해야”

제네시스는 지난해 8월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가 발표한 충돌평가에서 3개 차종이 최고 등급인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이하 TSP+)’ 등급에 선정됐다. 사진은 TSP+ 등급을 받은 제네시스 GV70.�

【사진=현대차·기아 제공】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2022년 인도한 20만 입방미터(㎥)급 LNG운반선의 시운전 모습.�

【사진=HD현대중공업 제공】



과 정 명 교육일정 난이도 수업시수 수강료
(회원사)

수강료
(일반)

무역실무

환급 생초보를 위한 핵심기초 무역실무 1~11월(홀수월) 초급 18시간 34만원 42만원

환급 신입사원 무역실무 1~12월(짝수월) 초급 24시간 38만원 49만원

환급 수입실무와 해외소싱기법 5월, 8월, 11월 초급 14시간 24만원 30만원

환급 수출입 시 각종 리스크 관리 3월, 6월, 9월, 12월 중급 19시간 34만원 42만원

환급 글로벌 무역계약 및 대금결제 마스터 2월, 5월, 8월, 11월 중급 7시간 38만원 47만원

환급 쉽게 배우는 신용장 원데이클래스 1월, 4월, 7월, 10월 중급 7시간 14만원 20만원

하루 만에 정복하는 무역실무 단기속성 1월, 4월, 6월, 8월, 10월 초급 6시간 23만원 28만원

글로벌 소싱전략 및 공급사 관리 실무 2월, 6월, 10월 중급 12시간 38만원 47만원

수출입 물류비절감 핵심실무 2월, 5월, 8월, 11월 초급 6시간 23만원 28만원

수출입 통관실무 및 관세 환급 과정 3월, 7월, 11월 초급 12시간 38만원 47만원

영문 Biz 메일 및 무역서식 작성 4월, 11월 초급 12시간 38만원 47만원

Case study로 무역실무 노하우 습득하기 1월, 5월, 9월, 12월 중급 7시간 25만원 28만원

하루 만에 배우는 수출입 비용 절감 A to Z 1월, 6월, 10월 초급 7시간 25만원 31만원

쉽게 배우는 기초무역서류 원데이 클래스 4월, 8월 초급 7시간 18만원 21만원

수출입 항공운송 실무 3월, 5월, 9월, 11월 초급 4시간 14만원 18만원

플립러닝 온앤오프 기초 무역실무 4월, 10월 초급 7시간 34만원 38만원

외환
수출입기업 영업이익의 보전을 위한 원스톱 환리스크 관리 3월, 6월, 9월 11월 초급 12시간 38만원 47만원

국제금융시장의 이해와 달러/원 환율 동향 2월, 5월, 9월, 12월 초급 4시간 3만원 6만원

산업/
마케팅

환급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가 1월, 6월, 10월 중급 21시간 37만원 45만원

환급 바이어를 사로잡는 해외전시 마케팅 전략 2월, 5월, 8월 초급 12시간 26만원 30만원

고객의 시선을 사로잡는 글로벌 브랜딩 전략 2월, 5월, 8월, 11월 초급 6시간 23만원 28만원

원자재 트레이딩 담당자를 위한 원데이 클래스 3월, 7월 초급 6시간 23만원 26만원

화장품 수출입 비기너 5월, 11월 초급 12시간 38만원 47만원

식품 수출입  비기너 4월, 9월, 10월 초급 12시간 38만원 47만원

해외 온라인 수출(B2C) 핵심 노하우 원데이 클래스 5월, 10월 초급 6시간 18만원 23만원

2024 글로벌 화장품 트렌드 및 주요국별 수출 실무 과정 3월, 9월 중급 6시간 16만원 18만원

펫푸드 기초무역실무 5월, 10월 초급 6시간 18만원 23만원

디지털
마케팅

구글 애널리틱스 (Google Analytics) 활용 마케팅 전략 2월, 5월, 9월, 12월 초급 12시간 38만원 47만원

빅데이터로 해외시장 공략하기 - 퍼포먼스 마케팅 A to Z 4월, 10월 중급 7시간 25만원 31만원

쇼피파이 (Shopify) 활용 자사몰 운영 전략 1월, 3월, 7월, 9월, 11월 초급 12시간 38만원 47만원

해외시장
베트남 비즈니스 전문가 3월, 9월 초급 12시간 28만원 36만원

인도 진출전략 원데이 클래스 4월, 8월 초급 8시간 20만원 24만원

환      급  회사(고용주)가 교육비를 지불하고, 직원이 교육 수료 시 교육비 일부를 회사가 환급 받는 과정

플립러닝  e러닝 사전 학습 + 오프라인 현장 수업을 결합한 수업 방식

국내 최고의 무역/마케팅 전문 교육기관,

무역아카데미의 교육과정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기초부터 심화까지! 재직자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강사의 일방적 강의는 No! 실습, 토론, 사례분석 등 수강생 참여형 수업

•e러닝 학습 + 오프라인 수업을 결합한 ‘플립러닝’ 과정 신규 도입

<제800호> 7전면광고�2024년�1월�8일�|�www.weeklytrad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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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들어 사흘 만에 22원↑… 환율 전망 빗나가나

킹달러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전망이 

무색하게 새해부터 달러의 질주가 매섭

다. 원/달러 환율은 사흘 동안 22원이나 

오르며 1310원 대를 기록했다. 연방준비

제도(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가 과

했다는 평가와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위축되면서다. 태

영건설 워크아웃 이슈 등 부동산PF(프로

젝트 파이낸싱) 리스크도 원화 가치를 짓

누르고 있다.

다만 줄줄이 발표되는 경제 지표에서 

경기 냉각 신호가 발견되면서 달러에 계

속해서 힘이 실리기 어렵다는 시각이 우

세하다. 1월 말에는 결국 1300원 대를 하

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외환

시장에 따르면 1월 4일 서울외환시장에

서 원화의 대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5.2원 

오른 1310.0원에 마감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5.7원 오른 1310.5원으

로 시작해 제한적으로 횡보했다. 

달러는 3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구체

적인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 제한적

으로 언급하면서 위험회피로 강세를 보였

다. 6개국 주요국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

를 나타내는 달러지수는 간밤 102.7대였

다가 장중 102.4대로 소폭 떨어졌다. 

원/달러는 새해 들어 사흘 연속 오름세

를 탔다. 새해 첫 거래일이었던 1월 2일

에는 12.4원 올라 4거래일 만에 1300원 

대로 올라섰다. 이튿날인 3일에는 전거

래일(1300.4원)보다 4.4원 오른 1304.8

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은 오전 한때 

1312.4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종가 기

준 1310원을 넘어선 것은 12월 13일

(1319.9원) 이후 12거래일 만이다.

●‘금리 인하 기대 너무 셌나’ 달러 강세

로 되돌림 = 최근 환율 급등은 연준의 조

기 금리 인하 기대가 과도했다는 평가에 

그동안의 달러 약세가 되돌려지고 있다

는 해석이 높다. 역내 결제 수요와 차익실

현 매물이 몰린 결과라는 시각이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3일 금리 선물시장에서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78.23%로 전날(88.46%)

보다 10%p가량 떨어졌다. 이 영향으로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의 상대적 가

치를 의미하는 달러지수는 연말 100선에

서 이날 102선으로 올라왔다.

여기에 일본 지진과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우려로 안전자산 선호가 커진 점도 

작용했다. 외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외곽에 있는 팔레

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시설을 공격하

며 중동 확전 우려가 커졌다.

일본 혼슈 중부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에서는 1일 진도 7.6의 강진이 발생하며 

이시카와현 지진 사망자는 최소 57명으

로 늘어난 상태다. 지진과 달러 강세 영향

으로 엔/달러는 지난 12월 29일 141엔 초

반이었던 것이 새해 1월 2일에는 142.2

엔으로 올라섰다. 

●1월도 결국 ‘1300원 하회할 것’ = 시

장에서는 원/달러가 당분간 미국의 경제 

지표 발표에 따라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

을 크게 본다.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달러 하방 압

력으로 작용하지만, 예상보다 강한 경지 

지표는 달러 약세를 제한할 것으로 보이

기 때문이다. 원화의 경우 부동산PF 리스

크가 약세 요인이지만, 최근 수출 호조세

는 원화 강세를 지지하는 재료다.

하지만 결국 원/달러가 1월 중 하락세를 

보일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시기의 문

제일 뿐, 결국 연준의 금리 인하 현실화 기

대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최광혁 

이베스트증권 연구원은 “그동안 시장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가 셌었고, 의사록 공

개에 대한 경계심도 반영됐다”면서도“결

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크게 반영되며 결

국은 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1월 원/달러 예상범위를 

1260~1310원으로 제시하며 “상승 모색

에도 힘이 실리지 못할 듯”이라고 평가했

다. 소재용 연구원은 “모멘텀을 상실했던 

연말 장세를 뒤로하고 다시 거래량 증가

해, 달러화 저가 매수세 유입이 가능했다”

며 “향후 금리와 관련해 시장과 연준의 시

각차가 좁혀지는 과정에 미국 CPI 발표가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1월 말 원/달러 

환율이 1295원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

했다. 이혜인 책임연구원은 “원화는 연준

의 금리 인하 기대와 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른 수출 반등으로 절상되지만, 중국 부

동산 경기 부진과 엔화  약세에 대한 동조

화로 절상 폭은 제한될 것”으로 내다봤다.

� 서울=뉴시스

KOTRA는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

력 강화를 위해 1월 17일까지 ‘2024년 산

업부 수출바우처 사업 참여기업’ 1차 모집

을 개시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수출바우처 사업은 ▷

소재·부품·장비 ▷소비재 ▷서비스 ▷

그린 분야의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사업’이다. 이

번 사업의 지원예산이 작년보다 약 1.8배 

증가해 311억으로 크게 확대됨에 따라 지

원기업 수도 늘어날 예정이다.

정부가 2017년부터 추진해 온 수출바

우처 사업은 ‘수출 준비’부터 ‘해외시장 진

출’까지 수출 전 과정에 필요한 마케팅 서

비스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수출지원 사업

이다. 사업에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은 

온라인 쿠폰 형태의 바우처를 받고, 한도 

내에서 ▷해외마케팅 ▷해외규격인증 ▷

국제운송 ▷홍보·광고 등 2000여 개 서

비스 제공기업(수행기관)의 8000여 개 수

출지원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방산 ▷원전 ▷바

이오 ▷ICT 서비스 등 국가 주요 육성산

업 기업이 참여하면 가점을 부여해, 국정

과제 수행과 정책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수출에 필요한 글로벌 인증 요구에 선

제적으로 대비하고자, 환경, 공급망, 보

안 분야를 포함하여 해외인증 종류를 기

존 570개에서 600개 이상으로 확대할 예

정이다. 참여기업의 신청 절차도 크게 개

선됐다. 올해부터는 별도의 사업계획서 

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서식만 제출하면 

되도록 간소화했다. 이 밖에도 한국무역

협회,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등과 

협업하여 간접 수출실적, 무체물 수출실

적 서류를 일일이 서면 제출했던 번거로

움을 없앴다.

산업부는 1월 12일 관심 기업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열어서, 올해 개편된 신

청서류 준비요령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온라인 설명회 참가신청도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전춘우 KOTRA 중소중견기업본부장

은 “2024년은 수출 우상향 기조를 이어

가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수출

바우처 사업을 통해 우리 중소·중견 기

업의 수출지원을 확대하고 수출애로를 

적극 해소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 수출바우처 사업 중 강

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중견 글로벌 

지원사업’도 1월에 참여기업 모집을 시작

한다.� 김영채 기자

‘킹달러�저문다’던�전망�무색해져

전문가들�“결국�1300원�밑돌�것”

신청절차�간소화해�사업계획서�제출�없이�온라인으로만

산업부 소관 수출바우처 사업 1차 모집… 예산 1.8배 늘어

1월 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304.8원)보다 5.2원 오른 1310.0원에 마

감했다.� 【서울=뉴시스】

K-푸드 인기에 힘입어 해외에서 한식

에 대한 인식도가 5년간 상승세를 보인 것

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60%는 한식에 대

해 잘 알고 있었으며 한식 만족도도 90%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한식 하면 떠

오르는 메뉴는 김치가 압도적이었지만, 

막상 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한식 메

뉴는 한국식 치킨인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지난

해 북경, 호찌민, 뉴욕 등 해외 주요 18개 

도시에 거주 중인 현지인을 대상으로 해

외 한식 소비자 조사를 실시해 이같은 결

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외국인 60.0%는 “한식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한식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2019년 54.6%에 이

어 2020년 57.4%, 2021년 55.9%, 2022

년 57.6%에 이어 지난해까지 5년 연속 상

승세를 보였다. 한식 만족도는 92.5%로 최

근 5년간 90%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한식을 들었을 때 연상되는 메뉴는 김

치가 40.2%(중복응답)로 1위에 올랐으며 

비빔밥(23.6%), 불고기(16.3%) 순이었다. 

� 김보근 기자

해외소비자�60%�“한식�잘�안다”…�농식품부,�해외�18개�도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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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급망 위태… 무역 지도가 바뀌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이 새해에도 주요 무역 항

로의 병목 현상과 지정학적 긴장 때문에 

혼란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최근 전망했다.

글로벌 공급망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무역 통로인 수에즈 운하와 파나마 운하

의 차질 속에 새해를 맞았다. 컨테이너 선

박들은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 위협 때문

에 수에즈 운하를 피해서 운항하고 있고, 

파나마 운하는 가뭄으로 해상 교통이 제

한되고 있다. 선박들이 우회로를 택하면

서 운송에 걸리는 시간이 일주일 이상 길

어지고 있다.

지정학적 긴장은 세계 공급망을 한층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중

동에서 두 개의 전쟁으로 곡물과 원유, 소

비재의 물류는 위협받고 있다. 이는 국가

와 기업이 수십 년에 걸쳐 구축한 무역 지

도를 다시 그리도록 할 수 있다.

기후변화와 미국으로 향하는 중남미 

이민 행렬 또한 공급망을 교란하는 요인

으로 꼽힌다.

이런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기업들 

재고 관리 방식의 변화 조짐이다. 코로

나19 사태 기간 업체들은 적시(just-in-

time) 생산에서 재고를 넉넉하게 쌓아두

는 비상대비(just-in-case) 전략으로 돌

아섰다. 최근 대부분의 재고가 팬데믹(전

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이전 수준으로 돌

아옴에 수입업자들은 새로운 주문을 넣

는 상황이다.

하지만, 분석기관 S&P 마켓인텔리전스

의 분석가들은 높은 금리로 대규모 재고를 

운반하는 데 대한 비용이 늘어나 일부 기

업이 공급 위험이 증가하더라도 적시 생

산 전략으로 후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입업자들의 중국을 외면하고 베트남

과 인도, 멕시코 등으로 눈을 돌리면서 세

계 무역 흐름이 바뀌는 모습도 보인다. 특

히 지난해 멕시코는 중국을 제치고 미국의 

최대 교역국이 됐다. 이런 흐름을 올해에

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트럭 화물 시장 

분석업체 ACT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11

월 멕시코발 대형 트랙터 주문량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50% 넘게 증가했다.�

서울=연합뉴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폭넓은 통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새 

수출 시장을 개척하고, 미국·중국·유

럽연합(EU) 등 주요국 통상 조치에 선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1월 3일 국회에서 열린 인

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미중 갈등, 이스

라엘·하마스 전쟁 등 지정학·지경학적 

위기가 심화하고 주요국 경기 둔화와 보

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우리 산업과 수출 

여건이 여전히 녹록지 않다”며 이처럼 말

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지난해 10월부

터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되고 6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내는 등 회복세를 보이

고 있지만, 대내외적으로 불확실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며 “경제안보 차원에서 첨

단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는 가운

데 공급망,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등을 중심으로 우리 산업의 근본적 혁신

도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국내적으로는 수출 중심 회복세

가 민생으로 조속히 이어져야 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수출, 투자, 

지역경제를 중심으로 실물 경제의 활력

을 불어넣겠다”며 ▷수출기업 금융, 마케

팅, 인증 애로 적시 해결 ▷반도체, 배터

리 등 첨단산업 우위를 토대로 글로벌 기

업 투자 유치 ▷입지 등 투자 규제 혁파 ▷

대규모 지방 투자 촉진 등을 구체적 방향

으로 제시했다.

안 후보자는 이어 “첨단산업을 중심으

로 글로벌 산업 강국 입지를 확고히 하겠

다”며 “국가첨단전략산업을 확대 지정하

고, 세제·금융, 전력·용수 등 기반 시

설의 적기 공급, 신속한 인허가로 압도적 

초격차 제조 역량을 확보해 가겠다”고 강

조했다. 첨단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공급

망 유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자 간 공

급망 협력체계, 인도·태평양 경제프레

임워크(IPEF) 등 국제 공조를 통해 핵심 

원자재·광물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

겠다”고 했다.� 김보근 기자

충청북도가 올해 42개 무역통상진흥

사업에 69억5000만 원을 투입, 개별기

업의 글로벌 무역활동 지원에 나선다. 도

는 이런 내용의 ‘2024년 중소·중견기업 

무역통상진흥시책 종합추진계획’을 최

근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충북도는 2024년 세수 감

소에 따라 전년(93억8000만 원) 대비 24

억3000만 원이 줄어든 69억5000만 원

을 투입해 42개 무역통상진흥시책사업

을 운영하며 이를 통해 4871개 기업을 

지원한다. 세부 시책사업을 보면 ▷주력

산업 해외마케팅 활동에 4억4000만 원

을 투입해 6개 사업, 46개 기업을 지원

하고, ▷시장 다변화 해외마케팅 활동에 

13억 원을 투입해 14개 사업, 300개 기

업을 지원한다. 

특히, 주력산업 수출촉진을 위해 디트

로이트 배터리쇼, 뒤셀도로프 전선 및 케

이블 전시회, 나고야 오토모티브 월드, 

뮌헨 세미콘 유럽, 상하이 미용박람회 등 

신규 해외전시회에 참여하고 서남아 무

역사절단도 신규로 파견한다.

수출전략화 육성을 위한 수출역량 강

화 및 수출생태계 조성 지원과 관련해서

는 ▷수출전략화 기업 육성에 24억5000

만 원을 투입해 9개 사업, 450개 기업을 

지원하며 ▷개별기업 글로벌 무역활동

에 27억6000만 원을 투입해 13개 사업, 

4115개 기업을 지원한다. 

특히, 수출전략화 기업 육성을 위해 해

외전시회 개별참가, 무역사절단 개별출

장, 수출창출기업 바우처, KOTRA 수출

마케팅 서비스, 수출기업 무역보험, 무역

플랫폼 활용 화상상담회, 아마존 로컬셀

러 발굴 및 성장 등 지원사업의 규모를 

확대했다. 충북덱스터 활용 디지털마케

팅, 동남아 라이브커머스 인력양성 지원

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2024년 충청북도 중소·중견기업 무

역통상진흥시책사업은 충북글로벌마케

팅시스템 홈페이지(cbgms.chungbuk.

go.kr)에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참가

신청 공고는 시책사업별 추진 일정에 맞

추어 CBGMS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도

내 기업은 CBGMS 누리집에서 온라인

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박유정 충청북도 국제통상과장은 “2024

년 중국 부동산 위기, 유로존 경기 하강, 주

요국 통화 긴축 지속 등 낮은 성장세에 대

응하여 주력산업 해외전시회를 확대하여 

수출을 촉진하고, 수출 잠재기업에 대한 

맞춤형 역량 강화 지원을 통하여 수출기업

을 확대하는 등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증

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영채 기자

선박들,�수에즈·파나마�우회해�운송

기업�재고�관리,�적시�생산으로�후퇴

수입업자들의�중국�외면�현상�지속

산업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

안덕근 “넓은 통상 네트워크로 새 수출시장 개척” 충북, 올 42개 무역통상진흥사업으로 4871개사 지원

인천항과 중국 장쑤성 롄윈강을 잇는 

한중 국제카페리의 여객 운송이 3년 11

개월 만에 재개됐다.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선사 연

운항훼리는 지난 12월 27일부터 인천항

∼롄윈강 노선에서 여객 운송을 다시 시

작했다. 이 선사는 코로나19 사태로 2020

인천항∼중국�롄윈강

카페리�여객운송�재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월 2일 오후 정

부세종청사 국무회의장에서 열린 새해 첫 국무회의 시작에 앞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 【서울=연합뉴스】

“잘해 봅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월 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서울=연합뉴스】

년 1월 말부터 여객 운송을 중단했다.

카페리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주 2

회 인천항을 출발해 롄윈강으로 운항한

다. 해당 노선에 투입되는 카페리는 3만

5000t급 하모니 원강호로, 여객 1080명

과 화물 376TEU(1TEU는 20ft 컨테이너 

1대분)를 한 번에 실어 나를 수 있다.

엔데믹 이후 여객 운송을 재개한 인천

항의 한중 국제카페리 노선은 롄윈강 항

로가 추가되면서 기존 4개에서 5개로 늘

어났다. 인천항의 한중 카페리는 코로나

19 사태로 중단됐던 여객 운송을 지난해 

8월부터 칭다오·웨이하이·스다오·옌

타이 노선에서 차례로 재개했다.

IPA 관계자는 “여전히 여객 운송이 중단

된 잉커우·다롄·친황다오 노선의 경우 각 

카페리 선사가 여객 운송 재개 여부를 검토

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김보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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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막 전날 전시장에 가보면 부스마다 설

치 공사를 하느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전시품 운송박스, 각종 쓰레기와 폐자재

로 부스 주변이 지저분하고 어수선하다. 

중소기업들의 경우 대체로 조립식 부스로 

참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통상 주최 측에

서는 개막 전날 부스를 설치한다. 

이 때 전시담당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자기 부스 위치를 찾아 부스 번호와 

회사명이 제대로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하

는 것이다. 특히, 회사 영문 스펠링이 틀린 

곳이 없는지 확인한다. 이상이 있다면 즉

시 주최 측에 수정을 요청한다. 이때 주최 

측으로부터 전시회 디렉토리 입수가 가능

하다면 디렉토리에 자사 부스 정보가 제대

로 수록되어 있는지도 확인한다.

이어 간혹 전시 장치물이 떨어지거나 흔

들거리는 경우도 있으므로 전시구조물이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점검한다. 또 주최 

측에서 제공하는 기본 집기(테이블, 의자, 

전시대, 조명 등)가 이상이 없는지 살펴 본 

후, 전기, 전화, 인터넷 등 상태도 체크한

다. 특히, 부스 내에서 인터넷과 핸드폰이 

잘 작동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부스 내 바닥 카펫이 찢기거나 

오물이 떨어져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고 부

스 바닥이 전선이나 설치된 바닥 뚜껑으로 

고르지 못하고 돌출된 부분이 있다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평평하게 한다. 

일부 참가기업들은 사전에 주최 측에 전시

대 위치 변경이나 별도의 비품 임차를 요

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당초 요청대로 설치 

또는 반입되어 있는지도 살펴본다.

조립식 부스로 참가하는 경우, 별도로 현

지어 또는 영문으로 제작된 회사 및 제품

을 소개할 수 있는 패널(Panel), 배너, 모형, 

소도구 등을 별도 준비해가는 것도 바람직

하다. 일부 국내기업들 중에는 한국어로만 

제작된 패널이나 배너를 부스에 부착하기

도 하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동일한 형태의 부스라도 참가업체의 

작은 아이디어로 많은 집객 효과를 얻

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참가기업은 

부스 패널과 임차한 전시대에 포장벽지

(Decoration Paper)를 도배하여 부스 분

위기를 훨씬 고급스럽게 만들기도 한다. 

다만 전시회 종료 후, 포장벽지를 제거할 

때 패널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특별히 주

의해야 한다.

전시품을 디스플레이하기 전에 벽에 부

착된 전시대가 견고한지 확인한 후, 카펫

에 입혀있는 비닐을 제거하고 바닥을 청소

하도록 주최 측이 고용한 청소요원에게 요

청한다. 전시 기간 중 전시부스 특히, 장치

사가 재활용하는 부스 패널에 손상을 입히

는 일이 없도록 유의한다. 부스 패널에 못

을 박는다든가 핀을 꽂거나 본드 자국이 남

지 않도록 주의한다. 그래서 참가업체들은 

대부분 고리, 끈, 망사 등을 이용하여 전시

물을 설치한다.

독립식 부스로 참가하는 경우에는 장치

공사 내내 전시장에서 장치업체가 요청한 

대로 부스를 설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참가기업들은 부스 설치

가 완료된 후 마지막으로 소화기와 비상구 

위치도 확인해 둔다.

전시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전시물품

이다. 기업은 전시물품 운송일정 및 전시

장 도착 일정을 사전에 확인하고 부스설

치 기간 중 자사 부스 내 전시 물품의 입

고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전시물품의 도

착과 함께 회사에서 발송한 전시물품의 수

량 및 내용물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

약, 전시품이 도착하지 않거나, 수량 및 내

용물이 다를 경우를 대비해 사전에 전시화

물 운송대행업체의 연락처 등 비상연락망

을 확보해 놓아야 한다.

[전시품 디스플레이 전 부스 체크리스트]

  전시구조물이 견고하게 설치 또는 부

착되어 있는지?

  부스 간판에 번호와 업체명이 맞는

지? (특히 영문 스펠링)

  주최 측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집

기 및 그 수 그리고 상태 (의자나 테이

블이 흔들거리지는 않는지?)

  추가로 요청한 집기 및 그 수 그리고 

상태

  조명 상태 (전구 숫자와 위치가 맞고 

전기가 모두 들어오는지?)

  전기 소켓 상태 (전기가 들어오는지?)

  인터넷이 터지는지 그리고 그 속도는 

적정한지?

  부스에서 휴대폰이 잘 터지는지? (같

은 전시장 내에서도 의외로 휴대폰 

통화 사각지대가 있음.)

  카펫 상태 (찢기거나 오물 자국은 없

는지?)

  부스 벽면 (제대로 고정되어 있는지? 

벽면에 흠집은 없는지?)

  바닥 평평도 (전선이나 바닥 뚜껑으

로 인해 바닥이 튀어나오지는 않았

는지?)

  부스 내 누수되고 있는 곳은 없는지?

  부스 벽면에 설치된 선반은 튼튼하게 

고정되어 있는지?

  부스 벽면에 못을 박거나 접착제를 사

용할 수 있는지?

  전시대나 선반이 어느 정도까지 전시

품 하중을 받쳐주는지?

  급배수, 압축공기, 전화, 오디오, 비

디오 등 부대 서비스를 신청하였다면 

제대로 작동되는지?

   소화기, 비상구 위치

 한국무역신문 편집팀

*이 글은 조기창 KOTRA 글로벌바이어지원사

무소 소장의 본지 기고문, KOTRA·한국전시산

업진흥회가 공동 출판한 ‘해외전시회 참가매뉴얼

(2006)’, 한국무역협회가 발간한 ‘전시마케팅 성

공가이드(2013)’의 일부를 인용, 가공, 또는 재편

집했음을 알립니다.

전시품을 디스플레이 하기 전 점검해야 할 사항

왕초보

무역
<한국무역신문>은 2017년 초보 무역인들을 위한 시리즈 기획 ‘왕초보 무역교실’을 연재한 바 있습니다. 

최근 독자들의 요청으로 이를 업데이트하고 재편집해 싣습니다.  <편집자>

사전 회의 등 통해 전 직원이 전시부스 세부 사항 숙지해야

내방 바이어 응대할 땐 복장부터 말투까지 세심한 주의 필요

전시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전시물품이다. 기업은 전시물품 운송일정 및 전시장 도착 일정을 사전에 확인하고 부스설치 기간 중 자사 부스 내 전시 물품의 입고를 

확인해야 한다. 사진은 세미콘코리아 2022 전시장으로 기사의 특정 사실과 무관하다. 【사진=한국무역신문 DB】

내방객이 부스를 방문하는 이유

단순히 부스를 설치하고 전시품을 진열한 후 내방객을 기다리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내방객이 특정부스를 방문하는 이유는 다음의 6가지 요인이라고 한다.

①  흥미 있는 전시품 시연(28%) = 참관객은 1급의 제품과 전문가의 시연에 관심을 갖는다. 시연

을 위해 모델, 배우 등을 동원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시연은 흥미롭고 설득력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②  부스 위치(23%) = 전시장의 중앙이나 입구 정면의 부스는 분명히 유리하다. 자사의 부스가 

내방객의 동선에 있으면 좋다. 벽 쪽을 맞대고 있거나 위치가 낮은 부스는 눈에 띄지 않는다.

③  추천(22%) = 자사의 고객, 전문가, 주위 사람들의 추천에 따라 방문한다.

④  장치연출(13%) = 내방객이 처음 보게 되는 3가지 사항은 전시장치, 전시품, 상담요원이다. 이 

3가지 요인이 조화를 이루어 전체 부스를 연출한다.

⑤ 영업담당자의 추천(12%) = 자사 세일즈맨이 알고 있는 고객을 초청한 경우이다.

⑥ 전시장치의 크기(1%) = 장치의 크기나 전체적인 분위기가 내방객의 호기심을 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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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밝았지만 세계 시장은 중국 경제

의 앞날에서 그늘을 바라보고 있다. 주요 기

관의 2024년 중국 성장 전망치가 시원찮은 

가운데 그 이후 성장률도 점진적으로 하락

할 전망이다.

해외 경제학자들은 사상 최대 수준의 부

채와 부동산 위기, 소비자 신뢰 하락, 디플

레이션, 기록적인 청년 실업률, 외국인 투

자 급감, 지방 정부의 재정 스트레스 증가 

등으로 인해 중국 경제가 2024년 이후 계

속해서 둔화할 것을 전망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 경제가 2023

년 5.4%의 성장률로 마무리되리라 예측했

으며, 2024년 4.6%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

다. 그리고 생산성 저하와 인구 고령화 속에

서 2028년에는 3.5%까지 점진적으로 성장

률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해 12월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중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

향 조정했다. 등급상으로는 낮은 신용 위험

을 의미하는 A1 등급을 유지했지만, 구제금

융과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중국의 경제력

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장 내수 상황도 좋지 못하다. 글로벌 시

장조사기관 베인앤컴퍼니의 설문 조사 결과

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1일 솽스이(광군제) 

기간 중국 소비자들 절반 가까이가 더 저렴

한 브랜드를 선택하거나 개인 상표 상품으

로 구매를 전환한다고 답했다.

●경제 통제 강화해도… ‘중진국 함정’ 

우려 못 피해 = 해외 전문가들은 중국이 경

제에 대한 통제를 더 강화하려고 시도하고 있

지만, 실제로 경제를 통제하는 데에는 이전보

다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한다.

알자지라 통신은 작년 말 보도를 통해 “중

국 경제의 불안한 기반은 2024년에도 이어

질 것”이라며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고 시진

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치적 통제 강화가 성

장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통신은 

홍콩과기대 경제학 교수인 카스텐 홀츠의 

말을 인용해 시 주석의 경제 통제가 강화되

는 상황에서 이러한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홀츠 교수는 “향후, 우리가 경제적으로 

2023년에 이미 본 것 중 다음과 같은 것들을 

더 많이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규

모 재정 및 통화 부양책, 정부의 재량적 개입

을 통한 많은 미시경제 문제 해결 시도, 그리

고 각 문제들의 최우선사항에 착수하기 위

한 크게 성공하지 못한 시도들”을 열거했다.

그는 “FDI를 유치하고 수출을 증가시키

기 위해 중국 국가주의와 군국주의에 대한 

외국의 두려움을 가라앉히는 것 또한 현재 

의제에 올라 있다”면서도 “하지만 근본적으

로 시스템이 막혀 있다. 개혁과 개발은 경제

의 예상치 못한 구석에서 표면화되는 주요 

문제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진전하지 못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부동산 부문은 개발업자들의 디폴

트 위기가 더 커지는 가운데 지난 12월 주

택 판매 지표가 2020년 12월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부동산이 중국 GDP의 약 30%와 

가계 자산의 거의 70%를 차지하는 가운데 

이는 경제의 주요 리스크로 부상했다.

미 CNN비즈니스는 지난해 12월 27일자 

보도를 통해 부동산 침체 등 올해 각종 어려

움을 겪은 중국 경제가 내년에는 더 큰 위기

를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부동산 위기, 소비 부

진, 높은 청년 실업률 등 많은 문제에도 불

구하고 중국 경제가 올해 공식 성장 목표인 

5%를 달성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이

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10년 간의 평균 

성장률인 6% 이상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

며, 내년 중국 경제의 상황은 더 악화될 것

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데릭 시저스 미국기업연구소(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은 “2024

년 중국 경제의 과제는 GDP 성장이 아니라 

성장률 4.5%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대적인 시장 개혁 없이는 중국이 

이른바 ‘중진국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경

고했다. 중진국 함정은 개발도상국이 경제

성장 초기에는 순조로운 성장세를 보이다

가 중진국 수준에 도달하면 성장이 장기간 

정체되거나 후퇴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어 

그는 “2020년대 후반에는 성장 둔화를 보

게 될 것”이라면서, 인구 감소와 부동산 문

제도 언급했다.

시저스는 후진타오 전 정부가 글로벌 금

융위기 당시인 2009년 성장을 위해 유동성

IMF·무디스 비롯해 해외 경제학자들 전망 ‘그늘져’

새해가 밝았지만 세계 시장은 중국 경제의 앞날에서 그늘을 바라보고 있다. 주요 기관의 2024년 중국 성장 전망치가 시원찮은 가운데 그 이후 성장률도 점진적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사진은 1월 1일 하이난(海南) 자유무역항 양푸(洋浦) 경제개발구에 밝은 새해 첫 일출이 비치고 있는 모습.

  【사진=신화/뉴시스】

새해가 밝았고 중국경제 앞날은 밝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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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쏟아부었고, 현 시진핑 정부가 차입 억

제를 꺼리면서 구조적인 문제가 불거졌다

고 설명했다.

이에 관해 로듐그룹의 로건 라이트 중국

시장조사국장은 “중국 경제 둔화는 지난 10

년 동안 전례 없는 신용·투자 확장이 끝난 

후의 구조적인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중국의 금융 시스템은 과거와 같은 수준의 

신용 성장을 이룰 수 없을 것”이라며 “중국 

정부의 경제 방향성 통제력이 이전보다 훨

씬 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중국이 엄격한 락다운 봉쇄 정책, 강

력한 민간기업 단속 정책을 취하면서 상황

을 더욱 악화시켜 경제가 크게 타격을 입었

다고 CNN은 짚었다.

●“중국, 경제구조 개혁 필요하지만 안 

할 것” = 가디언은 1월 1일 보도를 통해 올

해 중국 경제가 지난해보다 더 어려울 것이

며 부동산 경기 침체, 수요 부진 등 여러 심각

한 내부 문제가 중국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

을 것이라는 전망을 소개했다.

매체는 영국 옥스퍼드대 중국센터의 조지 

매그너스 연구원의 분석을 인용해 “중국 정

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약 5%로 채택

할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 상황은 지난해보

다 더 어려울 것”이라며 “중국은 오늘날 큰 도

전에 직면해 있음을 인식하고 있지만, 이를 

자신들에 대한 (외부의) 낮은 신뢰에 

책임을 돌리고 2024년에는 해결될 것

새해가 밝았지만 세계 시장은 중국 경제의 앞날에서 그늘을 바라보고 있다. 주요 기관의 2024년 중국 성장 전망치가 시원찮은 가운데 그 이후 성장률도 점진적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사진은 1월 1일 하이난(海南) 자유무역항 양푸(洋浦) 경제개발구에 밝은 새해 첫 일출이 비치고 있는 모습.

  【사진=신화/뉴시스】

중국 훠얼궈쓰(霍爾果斯)에서 중앙아시아로 향하는 롄윈강(連雲港) 중국-유럽 화물열차 X9014편이 1월 1일 자동차 부품, 가전제품, 기계·장비를 싣고 중-카자흐 롄

윈강물류협력기지를 출발하고 있다. 신유라시아대륙교 동쪽 끝 시작점인 롄윈강에서 출발하는 올해 첫 중국-유럽 화물열차다. 지난해 롄윈강에서 발착한 중국-유럽 

화물열차는 누적 806편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7% 증가한 수치다.  【롄윈강=신화/뉴시스】

새해 중국경제에 대한 전망이 좋지 않은 

가운데 현지에서도 실물경기에 대한 부정

적인 관측이 잇따르고 있다.

CNN비즈니스는 시진핑 주석의 신년사

를 보도하며 그가 이례적으로 중국 경제의 

어려움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시진핑이 

2013년 신년사를 시작한 이후 그의 연례 

신년사에서 경제적 도전들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이다. 

이는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이 수요 

부진, 실업률 증가, 그리고 기업 신뢰 타격

으로 특징지어지는 구조적인 둔화로 어려

움을 겪고 있는 결정적인 순간에 찾아왔다

고도 매체는 덧붙였다.

시 주석은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역풍’

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전진하는 길에는 

보통 바람이 불고 비도 오는 법”이라고 말

했다. 그는 “어떤 기업들은 경영 압력에 직

면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취업과 기본적

인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경

제 회복 모멘텀을 공고히 하고 강화할 것

을 다짐했다.

시 주석이 연설하기 몇 시간 전 중국 국

가통계국(NBS)은 실물경기 체감 지표인 

월간 구매관리자지수(PMI) 조사를 발표

했다. 12월 생산 활동은 공식 제조업 PMI 

수치가 49로 11월의 49.4보다 떨어져 기

준선인 50을 밑돌았다. 이는 3개월 연속 

하락한 데 이어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

으로 떨어진 것이다.

중국의 거대 제조업 부문은 리오프닝에

도 불구하고 2023년 들어 대부분 약세를 

보였다. 공식 제조업 PMI는 작년 1분기 경

제 활동이 잠시 회복된 후 9월까지 5개월

간 위축됐다. 그리고 나서 다시 기준선인 

50 아래로 떨어졌다.

다만 중국 국가통계국의 12월 PMI는 민

간 PMI와 추세가 엇갈렸다. 중국 체감경

기를 반영하는 차이신 제조업 PMI는 제조

업 생산과 신규수주가 증가세를 유지하면

서 2개월 연속 상승했고, 4개월 만에 최고

치를 기록했다. 

중국 민간 경제매체 차이신왕과 S&P 

글로벌이 1월 2일 발표한 2023년 12월 차

이신 제조업 PMI는 50.8로 전월 50.7에

서 0.1p 상승했다. 시장 예상치는 50.4인

데 실제로는 이를 0.4p 웃돌았다. 기준치

인 50도 넘겼다. 

생산은 지난 5월 이래 가장 높은 성장률

을 보였다. 견조한 수요와 고객지출 회복

으로 신규수주가 10개월 만에 높은 상승

률을 나타냈다. 시장 수요가 개선되고 소

비재와 중간재 신규 주문이 늘어났으며 투

자제품 주문 감소 폭이 축소됐다. 신규 수

출수주는 낙폭이 둔화했다. 

2024년 전망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자세

를 유지했지만 11월에 비해선 후퇴했다. 

지수는 장기 추세를 여전히 밑도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 요인으로는 고객의 예산 

축소, 치열한 경쟁, 시장 침체 등이 꼽혔다.

완성품 재고는 고객에 대한 출하가 늦어

지는 요인 등으로 약간 증가했다. 투입 비

용은 12월에도 상승세를 지속했으나 디플

레 우려 속에 물가상승률은 4개월 만에 낮

은 수준으로 감속했다. 수요가 예상을 밑

도는 가운데 고용은 4개월 연속 줄었다. 

감소 폭은 5월 이래 가장 컸다.

차이신즈쿠(財新智庫) 싱크탱크의 왕

저(王喆)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시장 수급

확대가 고용 증대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현재 시장환경에서는 주문이 늘어나도 기

존 생산능력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고 지적했다.

왕저 이코노미스트는 “새해를 겨냥한 재

정정책과 금융정책에는 아직 조정 여지가 

있다”며 “고용시장에 가해지는 압력을 완

화하기 위해 고용을 증대하는 노력을 강화

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채 기자 

이라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현실은 19조 달러에 

달하는 중국 경제에 존재하는 수많은 문제

가 드러났다”면서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하락, 고부채, 불충분한 수요, 생산성 성장

의 정체, 규제의 정치화, 빠른 속도로 진행

되는 고령화, 높은 청년 실업률 및 불평등 

등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의미 있는 거시 경제 부양책과 개혁

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계속 실망할 것”이

라며 “기업들에 대한 세금 감면과 수수료 

감면, 궁지에 몰린 주택 시장에 대한 더 많

은 지원 등 경제 안정책이 나올 예정이지

만, 통화·신용 정책은 ‘신중한’ 상태를 유

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중국 정부가 소비자 수요와 가

계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 진지한 조치

를 할 것이라는 암시는 없는 대신 경제 선

전과 여론 지도를 강화해 중국 경제에 대

한 긍정적인 서술을 촉진하는 이른바 ‘치

어리딩(cheerleading)’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미국과 중국, 중국과 유럽연합

(EU)의 관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

면서 “새로운 무역전쟁 위협이 다가오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대규모 산업 지원과 보조금 확산 

등 중국의 산업정책은 과거 철강, 신재생

에너지 등 민감한 분야에서 과잉생산 문제

를 초래했는데 이는 현재 전기차와 배터리 

분야에서도 반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또 “중국은 이미 높은 수준의 

제조업 투자와 수출에 판돈을 올리는

(doubling down) 더 익숙한 전략 대신 시

장과 구조를 개혁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중국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경제는 불균형한 

상황에 부닥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채 기자

경제난 인정한 시진핑 “전진하는 길엔 비바람 있는 법”

국가·민간 PMI 발표 수치 엇갈려… 여전히 장기 추세 밑돌아



최근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Quiet 

Quitting’이라는 단어가 사전에 올라갈 

정도로 자주 회자되고 있다. ‘조용한 포기’

로 해석되는데, 필자는 이 단어를 보고 조

용히 회사를 그만두는 것으로 생각하였

다. 그러나 실제로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승진을 위해 아등바등하지 않고 차분하

게 업무를 내려놓으면서 편하게 사는 것

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적당히 일하면서 

즐기라는 뜻이다. 

구체적인 행동요령도 있다. 근무 시작 

시간에 맞춰 정확하게 업무를 시작한다. 

커피도 한 잔 들고 여유를 부리며 일이 밀

려와도 속도를 내지 않는다. 소리 나지 않

게 콧노래를 부르면서 일한다. 일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로직은 업무가 내 감정에 영

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

니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담을 쌓고 근

무시간을 보낸다. 점심시간과 퇴근 시간

은 칼같이 지킨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칼

같이 마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한다. 종료 

30분 전에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 않고 

책상도 업무도 정리하기 시작한다. 퇴근 

후에는 업무에 대한 응답이나 메일은 확

인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과의 협업이라

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요청받은 일 

중에 꼭 해줘야 하는 것에만 서둘지 않고 

마지못해 응한다. 

좀 결이 다르지만, 예전에 들었던 공사

장 인부의 모습이 떠오른다. 공구를 항상 

하나씩만 갖고 다닌다. 연결된 작업을 위

해 다른 공구가 필요하면 다시 공구함이 

있는 곳으로 와서 가져간다. 이동 간에는 

절대로 뛰지 않는다. 주변도 살피면서 천

천히 다닌다. 퇴근 시간이 되면 쓰던 공구

를 그대로 두고 퇴근한다. 반드시 공구를 

정리해야 한다면 퇴근하라는 명령이 떨어

지기도 전에 알아서 먼저 정리하기도 한

다. 심지어는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 미리 

공구를 정리해 놓고 출발선에 선 단거리 

선수처럼 공사장 문 쪽에 미리 와서 대기

한다. 시간이 되면 용수철처럼 튀어 각자

의 목적지로 서둘러 나간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일을 잘 처리할까에

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든 시간을 때우되 

월급은 정상적으로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 시간 외 근무나, 열정적이거나 창

조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 중국 유학 시절에 본, 비 오는 날에도 

나무에 물을 주던 인부처럼 영혼 없이 일

하는 모습이다. 

직장 대우나 업무가 마음에 안 들면 

퇴사하면 될 텐데 ‘조용한 포기’는 퇴사

(Quitting)로 연결되지 않는다. 그럼 무엇

을 그만둔 것일까? 상급자의 평가나 동료

와의 경쟁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방식의 직장 생활에 대해서는 찬

반양론이 대립하고 있다. 우선, 업무를 대

하는 태도에 크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시

각이다. 이들은 사실 날로 치열해지는 글

로벌 경쟁 시대에 ‘시간 때우기’식 일 처리

는 회사의 경쟁력 저하로 연결되고, 결국 

기업에 문제가 생기면서 본인은 물론 동

료의 일자리도 없어지게 만드는 자살행위

라고 평가한다. 반면 엄청난 스트레스에

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고 병까지 얻으

면서 밤낮으로 고생했지만, 성과에 대한 

보상도 없고 실패에 대한 책임만 묻는 것

에 대한 현실론적인 직장인의 대응이라는 

평가도 있다. 

당사자를 탓하기 전에 리더가 더 문제

라는 의견도 있다. 주위에서 제대로 일하

는 방식을 전수해 주고 격려하며 어려움

을 같이한다면, 조용한 퇴사 발생은 현저

히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신드롬

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자기 이익 중

심의 MZ세대에 불가피한 현상이라는 점

을 인정하고, 교육과 현장훈련을 통해 해

결해야 한다. 심리적으로 퇴사한 상태로 

일하는 것은 자기기만이자 직장인의 본분

에도 맞지 않는다. 

어느 직장이나 업무를 회피하면서 일을 

맡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일

은 다른 동료에게 돌아간다. 성과평가와 

보상이 엄격하지 않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요령껏 일하는 사람이 승리자’라는 나쁜 

문화를 만들게 된다. 

조용한 퇴사를 선택한 사람이 직장에

서 이득을 보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누

구인지 모두가 아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

지 않는다. 결국, 급여 삭감이나 업무배

제 등으로 이어지고 종국에는 고용주는 

‘Quiet Firing’, 즉 ‘조용한 해고’로 대응한

다. 직장에서 가장 큰 즐거움은 예나 지금

이나 일하는 과정에서 찾아야 한다는 데 

이론이 없다.   민영채 | W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조용한 퇴사와 조용한 해고

샐러리맨 30년 현직 CEO가 전하는

83

풍경최영진의

그때는 지금은
기록하고 기념하여 기억하고.  

사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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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개선으로 폐기 상품 줄어

입고 즉시 완판되는 사례도 빈번

환경에 대한 미국 소비자들의 인식이 

크게 높아지면서 자투리를 모아 만든 상

품이나 다른 사람이 쓰던 중고품, 재활용 

소재에 가치를 느끼고 열광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물류 시스템 같

은 기업 내부 사항을 스토리화해 고객에

게 친환경 기업으로 어필하면서 매출도 

올리는 기업도 있다.

●반품을 사업 기회로 = 미국 소매협

회(NRF)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내 전자

상거래를 통해 판매된 상품 중 반품된 

상품이 2120억 달러로, 2020년의 2배, 

2019년의 5배다. 전자상거래 판매 제품 

중 16.5%가 반품됐으며 의류의 반품 비

율은 40%에 육박했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는 “그동안 소매업

계가 반품 처리에 들어가는 물류비를 비

용으로 처리해왔으며 시즌 중 판매하지 

못해 버려지는 상품들이 환경 오염의 원

인으로 지목돼 이중으로 고초를 겪고 있

다”고 보도했다.

루프리턴과 투박스는 이처럼 환경 오

염의 주범이 될 뻔한 상품들을 빠르게 물

류 시스템으로 돌려보내 수명을 연장함과 

동시에 매출로 연결하는 시스템을 개발했

다. 두 회사는 반품된 상품이 시즌 내 빠

르게 재출고될 수 있도록 고객사의 물류 

순환을 개선하고 물류센터 직원들이 쉽고 

능동적으로 반품 상품을 처리할 수 있도

록 교육한다.

지금까지는 올버즈나 피그 같은 중견기

업이 주 고객이었으나 인플레이션이 심화

되면서 대기업 고객들의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 투박스의 카일 버틴 대표는 블룸버

그와의 인터뷰에서 “물류 시스템을 개선

해 악성 재고 처리 비용은 물론 매립지로 

보내거나 소각하는 상품을 줄이려는 대기

업 고객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재고는 리셀(resell) 시장으로 = 루

프리턴 같은 물류 시스템 기업들은 시스

템 개선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재고를 리

셀 마켓으로 연결해주는 서비스도 한다. 

이베이,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 오퍼업 

같은 미국의 대표적인 리셀 마켓을 통해 

재고품이나 신제품으로서의 가치가 없어

진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오퍼업에 따르면 2022년 미국 중고 시

장 규모는 2890억 달러였다. 미국 소비

자들이 인플레이션으로 가계부를 효율적

으로 관리하기 위해 중고 상품에 눈을 돌

리면서 시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2020년 설립된 리커렛은 중고 제품

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

다. 고객이 플랫폼에 올린 사진을 보정하

고 시장 가격에 맞는 금액을 책정하며 운

송장 생성 등의 서비스를 한다. 이 회사 

아담 시걸 대표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

에서 “중고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달라지면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어 많

은 브랜드가 리셀 마켓에 발을 들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로벌 스파(SPA) 브랜드 H&M과 자

라는 최근 중고품 대상 전자상거래 서비

스를 시작했다. 해당 브랜드의 의류가 폐

기되는 시점을 연장해 환경 오염을 일

으키는 패스트패션 기업이라는 오명에

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H&M은 타 브랜드 옷도 판매할 수 있도

록 하는 한편 판매 금액을 브랜드 크레딧

으로 발급해 자사 의류를 다시 구매할 수 

있도록 해 브랜드 충성도를 높일 수 있는 

마케팅 수단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버려지는 가죽으로 대성공 = 중가 

명품 브랜드 코치는 버려지는 가죽에서 

사업성을 보았다. 2020년 매킨지 보고서

에 따르면 패션업계에서 처음 생산된 재료

가 전체 패션산업에서 발생시키는 탄소의 

38%를 차지한다. 코치는 이 점에 착안해 

가방을 만들고 남은 가죽을 모아 패치워크

하거나 재생 소재를 활용하는 ‘코치토피아

(Coachtopia)’ 브랜드를 만들었다.

코치토피아 가방에 사용되는 가죽의 

50%는 재생 가죽으로 초기 생산된 가죽

에 비해 탄소 발생을 60%가량 줄였다. 

또한 셔츠, 후드, 더스트백을 만드는 섬

유의 95%는 재생 면이며 폴리에스터는 

100%, 레진의 경우 70%가 재생 소재다. 

남은 가죽이나 재생 소재를 사용하기 때

문에 생산량이 일반 상품에 비해 적어 자

연스럽게 ‘한정판’ 같은 느낌이 나 MZ세

대가 호응하고 있다. 품절 사태가 빈번하

게 발생해 제품이 매장에 입고되자마자 

완판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재입

고 코너가 별도로 있을 정도다.

●탄소 발생 ‘제로’에 도전하는 신발 = 

탄소 발생이 전혀 없는 신발 만들기에 도

전한 신발 브랜드도 있다. 올버즈는 2024

년 봄을 목표로 제작과정에서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신발을 제작하고 있

다. 올버즈는 합성피혁 대신 메리노 울 소

재로 발등 부분을 마무리하고 재활용 플라

스틱으로 신발 끈, 캐스터 빈으로 인솔, 재

활용 골판지로 포장재를 만드는 친환경 기

업으로 유명한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탄

소 배출 0% 신발’을 출시하겠다는 것이다.

이 신발은 뉴질랜드산 메리노울을 사용

하는데 이 울을 생산하는 목장은 울 생산

으로 발생하는 탄소량보다 목장에 심어진 

나무로 제거되는 탄소량이 더 많다. 

솔 부분은 합성수지가 아닌 사탕수수 추

출물로 만들어지는데 80% 이상이 천연이

다. 양 트림과 동일한 성분인 메탄을 폴리

머로 변환시켜 플라스틱처럼 성형해 탄소 

발생이 전혀 없도록 했다. 포장 시 부피와 

무게도 최소화했으며 운송도 바이오 연료

나 전기를 사용하는 선박이나 트럭을 이용

하기 때문에 탄소 배출이 없다.

올버즈는 추후 이 신발을 만드는 데 사

용한 모든 기술을 오픈해 환경 보호에 관

심 있는 모든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솔즈포솔즈(Soles4Souls)’

라는 플랫폼을 통해 중고 올버즈 제품을 

필요한 곳에 기부해 신발의 수명을 연장

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뉴욕 무역관

news.kotra.or.kr

지난해 9월까지 상승세를 보였던 중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10월과 11월에 이어 

12월까지 연달아 ‘기준치 50’ 아래로 떨어지면서 경기 수축 국면이 석 달째 지속되고 있다. 12

월 31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12월 제조업 PMI는 지난달보다 0.4p 하락한 49.0으

로 집계됐다. 이는 로이터통신(49.5)과 블룸버그통신(49.6)가 제시한 전문가 예상치를 모두 밑

도는 수준이다. 중국의 제조업 PMI는 지난 4월 49.2p를 기록한 뒤 48.8(5월)→49(6월)→49.3(7

월)→49.7(8월)로 5개월 연속 50보다 높게 올라서지 못했다. 그럼에도 상승세는 이어졌고 지난 

9월 6개월 만에 처음으로 50.2p를 기록하면서 경기 확장 국면에 진입했다. 그러나 10월(49.5)과 

11월(49.4), 12월(49.0) 들어 연달아 수축 국면을 맞았다. 베이징=연합뉴스

중국 제조업 경기, 3개월째 수축 국면 지속

미국, 자투리�중고품�재활용 소재로 대박 터트린다

화염에 휩싸인 여객기 1월 2일 오후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 활주로에 착륙한 일본항공(JAL) 소속 여객기가 화염에 휩싸여 있다. 화재는 착륙 직후 활주로

를 달리던 여객기와 해상보안청 항공기가 충돌하면서 발생했다. JAL 여객기 탑승객 379명은 전원 탈출했으나, 해상보안청 항공기 

탑승자 6명 중 5명이 숨진 것으로 현지 언론은 보도했다. 【도쿄=EPA·지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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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포용력과 소비력의 상징

베이징과 상하이, 청두시가 주도

중국 소비시장에서 성공하려면 최신 트

렌드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찾아 독특한 

매력과 충성 지지층을 확보해야 한다. 이

런 점에서 우리 기업들은 중국 ‘1호점 경

제’의 발전 트렌드를 참고해 가장 적합한 

마케팅 전략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중국 소비시장의 리트머스 시험지 

= 중국에서 ‘1호점(首店·셔우디엔)’은 

시장에서 영향력과 대표성을 갖춘 프랜

차이즈 브랜드가 ‘글로벌 최초’, ‘아시아 

최초’, ‘중국 최초’, ‘서부지역 최초’ 등의 타

이틀을 걸고 한 지역에서 최초로 개설한 

매장을 말한다. ‘1호점 경제(首店經濟·

셔우디엔징지)’는 2018년 상하이 시의 홍

보자료에 처음 등장했다. 당시 상하이시

는 ‘상하이 쇼핑 브랜드 국제 소비도시 건

설 가속화 3개년 행동계획(2018~2020

년)’을 발표하면서 글로벌 신상품과 프리

미엄 브랜드 선호지, 신규 브랜드 집결지 

구축에 주력해야 한다면서 1호점 경제 개

념을 제기했다.

1호점 경제는 1호 매장의 개설을 통해 

시장에서 브랜드 노출을 높여 소비자가 

제품에 관심을 갖게 하고 진입장벽을 낮

추어 최종적으로 소비를 촉진하는 전반

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리킨다. 즉 유

동 인구가 많은 관광 도시 등에 처음으로 

매장을 개설해 기업은 브랜드 가치를 제

고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해 상

호 윈윈(Win-Win)하는 형태다. 1호점 

개설 시에는 해당 지역의 인구, 소비력, 

상권 등이 중요 고려사항이므로 도시 입

장에서는 소비력과 경제력을 과시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다.

최근 몇 년 사이 중국에서는 대형 쇼핑

몰과 중심 상권에 1호점을 개설하는 것이 

브랜드 인지도와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되고 있다. 또한 도시 입장에서는 

1호점 경제의 성공으로 쇼핑몰과 상업공

간을 도시의 랜드마크로 만들 뿐만 아니

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형성하고 소

비 트렌드를 이끄는 효과를 보고 있다.

1호점 경제가 소비 촉진의 가능성을 

열면서 중국 지방정부들은 관련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

고 있다. 상하이에 이어 베이징, 청두, 시

안, 난징 등이 1호점 경제 촉진 조치와 정

책을 발표했다.

●1호점 경제 이끄는 3대 소비도시 = 

2020년 3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23개 부서는 ‘소비 확대 및 질적 향상 

촉진, 국내시장 강화에 관한 실시 의견’

을 통해 “주요 도시의 1호점 경제 육성 강

화를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베이징, 상

하이 등 1선 도시들이 발표한 국제 소비 

중심 도시 건설 방안에는 국내외 우수 브

랜드와 유행 트렌드의 중요성을 강조하

며 1호 매장 개설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쑤성 난징시는 지난해 개최한 1호점 

경제 발전 설명회에서 글로벌 유명 브랜

드 기업이 난징에 1호점을 개설할 경우 

최고 100만 위안의 인센티브를 제공한

다고 밝혔으며 2021년 광둥성의 광저우

시 황포구 역시 아시아 1호점을 자기 지

역에서 열면 최고 1000만 위안의 인센티

브 혜택을 주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시장분석기업 데이터퀘

스트차이나가 발표한 ‘2022년 중국 1호

점 경제 고품질 발전 보고’에 따르면 상하

이, 베이징, 청두가 중국 1호점 경제의 선

도 도시로 앞서가고 있다.

상하이는 글로벌 기업이 중국 시장에 

처음 진출하거나 새 브랜드를 런칭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도시다. 상하이가 가

진 국제적인 대도시로서의 인지도, 성숙

한 상권, 높은 소비력, 1호점 경제 개념의 

최초 제시 등을 내세워 중국에서 1호점 

신규 개설이 가장 많은 도시가 됐다. 

이뿐만 아니라 상하이의 소비 확산 능

력은 창장삼각주 지역에 영향을 주면서 

주변의 자싱, 닝보, 샤오싱, 우시 등의 소

비력도 크게 활발해졌다. 상하이는 2022

년 상반기 코로나19의 강력한 방역정책

에도 불구하고 1호점 매장 1073개를 유

치하는 등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다.

베이징은 중국의 수도로 오랜 역사와 

문화를 보유하고 있고 도시 인지도에서 

가장 앞서 있다. 또한 정부의 1호점 경제 

우대 정책 지원도 글로벌 기업이 베이징

에 1호 매장을 개설하도록 돕고 있다.

2021년 3월 베이징시 상무국은 공안

국, 도시관리위원회 등 10개 기관과 함

께 ‘1호점 3.0 조치’를 발표했다. 베이징

에 개설하는 소매 브랜드 1호점, 플래그

십 매장의 최대 지원 한도를 기존의 최대 

50만 위안에서 100만 위안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베이징은 왕홍 음식점, 

글로벌 뷰티 및 아로마 브랜드를 중심으

로 2022년 812개 1호점을 유치해 상하

이에 이어 전국 2위를 차지했다.

청두는 전국에서 가장 개방적이고 포

용성을 가진 지역 문화를 배경으로 2000

만 인구를 배후에 둔 소비력과 안락한 생

활을 위해 돈을 아끼지 않는 소비행태 등

의 요소들이 글로벌 브랜드의 주목을 받

아 서부 내륙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

고 있다. 2018년 1호점 경제 개념이 제시

된 이후 현재까지 5년간 2500여 브랜드

가 청두를 선택했는데 이들은 글로벌 1

호점, 중국 1호점, 중국 서남지역 1호점 

등 다양한 형태로 진출했다.

●내륙도시 청두, 1호점 경제의 주축 

= 2019년 초 청두시는 ‘도시 1호점과 특

색있는 소매점 발전 가속화에 관한 실시 

의견’을 통해 1호점 경제 육성의 청사진

을 발표했다. 매년 100개 이상 글로벌 1

호점 유치 목표를 달성해 청두를 신상품 

테스트 마케팅의 핵심 지역, 프리미엄 브

랜드와 신규 브랜드의 집결지로 육성한

다는 것이 골자다.

중국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브랜드들

이 청두를 선택하는 것은 통계로도 확인

된다. 청두소매업자협회에 따르면 청두

의 1호점 유치는 2018년 200개, 2019년 

473개, 2020년 386개, 2021년 801개 등 

꾸준히 늘었다. 2022년에도 708개를 유

치해 위상을 뽐냈다. 작년에도 글로벌 1

호점 3개, 아시아 1호점 2개, 중국 1호점 

31개가 청두에 자리 잡았다. 업종별로는 

요식업 44%, 소매업 42%, 레저 오락 및 

생활보조업 4% 등 고른 분포를 보였다.

데이터퀘스트차이나와 청두소매업자

협회가 공동 발표한 ‘2022년도 청두 첫 

입주 브랜드 연구’에 따르면 청두는 지속

적으로 럭셔리 브랜드의 테스트 마켓으

로 활용되고 있다. 2022년 30개 이상의 

럭셔리 브랜드가 청두 중심 상권에 입주

해 플래그십 스토어, 신제품 쇼케이스, 

복합공간, 독립 매장 등을 선보였다.

청두는 중국 서남부권 중심 도시로, 개

방적인 분위기에 힘입어 소비자들이 새

로운 브랜드, 새로운 체험, 새로운 생활

방식에 대한 수용도가 높다. 이처럼 청두

가 가진 지역적 특색에서 나타나는 소비 

잠재력은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로, 중

국 시장에서 글로벌 선두 브랜드뿐만 아

니라 혁신적이고 미래적 라이프스타일 

가치를 추구하는 신생 브랜드에게도 기

회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다수의 글로벌 브랜드가 청

두의 문화 요소를 융합한 콘셉트 스토어, 

테마 스토어 등에 특색 맞춤형 한정 모

델, 콜라보레이션 제품을 청두에서 출시

하고 있다. 청두가 중국의 다양한 소비수

요를 알아보고 글로벌 브랜드 현지화를 

위한 좋은 테스트베드 마켓으로 자리 잡

게 된 배경이다.

●우리 기업 시사점 = 중국 신세대 소

비자들 사이에서는 어디서 싸게 제품을 사

는가보다 소비행위 과정에서 무엇을 체험

했는가가 중요하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이 

특색 있는 제품과 공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1호점 경제는 이런 트렌

드에서 파생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1호점 경제의 발달을 계기로 온라인 시

장에 밀려 사라질 위기에 있는 오프라인 

매장의 활용법도 크게 바뀌고 있다. 단순

히 제품을 진열하는 공간이 아니라 기업이 

개발한 창의적인 제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충분히 부각해 소비자에게 체험하게 해주

는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청두 무역관

중국의 ‘1호점 경제’에서 앞서가는 도시는 어디?

해가 바뀌어도… 1월 2일 가자지구 접경에 이스라엘군 탱크들이 횡렬로 늘어서 있다. 이스라엘은 최근 가자지구 전역으로 군사작전을 확대하고 있다.

 【이스라엘-가자지구 접경=AFP/연합뉴스】

www.weeklytrade.co.kr |  2024년 1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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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하려는 노력

MZ세대가 공감할 마케팅 포인트

미국의 아이스크림 브랜드 굿팝은 지

난 4월 식품 브랜드로는 최초로 ‘4오션

(4Ocean)’의 플라스틱 중립 인증을 취

득했다. 4오션은 해안이나 강가에 버려

진 플라스틱을 수거해 액세서리나 의류 

등을 제작해 만드는 기업으로, 플라스틱 

크레딧도 발행한다. 굿팝은 4오션과 파

트너십을 맺고 총 50만 플라스틱 크레딧

을 구매, 2024년까지 2년간 50만 파운

드(22만679㎏)의 버려진 플라스틱을 수

거해 플라스틱 중립을 달성할 계획이다.

여행용 목베개 브랜드 카보도 지난 4월 

플라스틱 중립을 발표했다.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제거하고 플라스틱 재활용 시설 

등을 건설하는 기업 클린허브와 제휴해 카

보의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인 2만500㎏의 

플라스틱을 바다에서 수거할 계획이다. 

카보의 데이빗 스턴라이트 최고경영

자(CEO)는 “카보는 글로벌 시민으로서 

환경에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제품 제

조에 재활용 원료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 

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윈덱스, 레이드 등 생활용품을 생산하

는 글로벌 기업 SC존슨은 지난 5월 플라

스틱뱅크와의 파트너십 이후 해안에 버려

진 플라스틱 4000만 ㎏을 수거했다고 밝

혔다. 4000만 ㎏의 플라스틱은 500㎖ 사

이즈 일회용 페트병 2000억 개에 해당한

다. SC존슨은 2018년 플라스틱뱅크와 함

께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는 동시에 개

발도상국의 취약계층도 지원하고 있다.

영양제 기업 메가푸드는 4월 리퍼포즈

글로벌로부터 플라스틱 중립 인증을 취

득했다. 메가푸드는 리퍼포즈글로벌과 

협업해 자연에 버려진 45만 파운드(20만

4116㎏)의 플라스틱을 수거할 계획이다.

최근 들어 플라스틱도 탄소처럼 ‘중립’

을 선언하는 미국 기업이 늘고 있다. 탄소 

크레딧처럼 기업이 제3기관으로부터 플

라스틱 크레딧을 구매하면 해당 기관이 

기업을 대신해 판매한 크레딧만큼 플라

스틱을 수거해 재활용하거나 업사이클한

다. 기업이 한 해 배출하는 플라스틱 폐기

물량만큼 플라스틱 크레딧을 구매해 버

려진 플라스틱을 제거하면 플라스틱 중

립이 가능하며 배출하는 플라스틱보다 

많은 크레딧을 구매할 경우 ‘플라스틱 포

지티브(Plastic Positive)’도 가능하다.

플라스틱은 탄소 배출처럼 강력한 규제

가 존재하거나 배출량에 따라 공급망에

서 배제될 위험성은 낮지만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인식돼 퇴출당하는 분위기다. 

미국 지방정부가 중심이 돼 플라스틱 

빨대나 비닐봉지,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

류 등의 사용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기

업들 역시 사회적 책임 요구가 커지면서 

플라스틱 포장재 줄이기, 생분해 소재 대

체, 리필 상품 개발, 재활용 가능한 용기

로의 교체, 재활용 소재를 활용한 제품 

개발이나 포장재 교체 등 플라스틱 쓰레

기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플라스틱 크레딧은 플라스틱 폐기물 감

축을 위한 투자가 쉽지 않은 중소기업도 

플라스틱 줄이기에 동참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아이디어로 평가된다.

플라스틱 크레딧은 많은 민간 기업이 

발급한다. 기업별로 각각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플라스틱 수거 지역과 처리 방

식도 다르다. 크레딧당 수거하는 플라스

틱의 양도 차이가 난다. 단순히 플라스틱 

크레딧을 판매하는 차원을 넘어 많은 기

업이 플라스틱 발자국 산출부터 목표 설

정, 실행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플라스틱 크레딧 구

매 의사가 있는 기업은 크레딧 발급 기업

의 프로젝트가 자사의 목표와 비전에 부

합하는지와 실행 방식, 제공 서비스 등을 

비교해 보고 결정할 수 있다.

미 환경부(EPA)에 따르면 지난 2018

년 미국에서 발생한 플라스틱 쓰레기는 

3568만t이며 이 가운데 8.7%인 309만 

톤만 재활용됐다. 플라스틱 연료로 활용

된 비중은 15.6%였다. 플라스틱 쓰레기 

증가 속도는 매년 빨라지고 있으나 재활

용 비율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플라스틱에 의한 환경 오염 문제는 플

라스틱 제품이나 포장재를 사용하는 기

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이어진다. 컨설

팅 기업 A사의 소비재 부문 담당자는 

KOTRA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플라

스틱 크레딧은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 용

기를 채택하고 재활용 소재로의 패키지 

교체를 넘어 버려진 플라스틱까지 회수

해 좀 더 적극적으로 환경문제에 대응하

려는 기업들의 시도”라며 “플라스틱 중

립은 환경 문제에 민감한 MZ세대 소비

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좋은 마케팅 포

인트이자 환경 규제에 대응하는 방안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한국과 유럽 등에서 시행 중인 생산자

책임재활용제(EPR)가 최근 미국 일부 

주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생산자가 재활

용 가능한 폐기물의 일정량을 재활용하

도록 의무화한 EPR은 현재 메인, 오리

건, 콜로라도, 캘리포니아 등 4개 주가 

시행하고 있으며 19개 주가 40여 개의 

EPR 관련 법안을 검토 중이어서 향후 이

를 도입하는 주 정부는 더욱 늘어날 전

망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EPR이 확대될 

경우 더 많은 기업이 플라스틱 크레딧 구

매를 고려할 것으로 보고 있다.

KOTRA 무역관은 “미국 기업들의 플

라스틱 중립 노력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한국의 수출기업들도 이를 염두에 두고 

전략을 짜야 한다”면서 “대기업의 플라

스틱 중립에 따른 공급망 관리체계 변경 

가능성이 있으며 MZ세대의 구매결정에 

플라스틱 중립 요소가 더욱 중요해질 수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은 플라스틱 중립 

사실을 부각하고 관련 인증 취득 등을 고

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욕 무역관

미 기업들 ‘배출한 만큼 수거’… 플라스틱 중립 나서

  2024년 1월 8일 | www.weeklytrade.co.kr

사우디아라비아가 브릭스(BRICS·브

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

화국의 신흥 경제 5개국) 회원국으로 공

식 가입했다고 사우디 국영 방송이 1월 2

일 보도했다. 파이살 빈 파르한 사우디 외

무장관은 이날 브릭스 가입 사실을 발표

하면서 “브릭스는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유익하고 중요한 통로”라고 말했다.

브릭스는 지난해 8월 정상회의에서 사

우디를 비롯해 아랍에미리트(UAE), 이

집트, 이란, 에티오피아 5개국을 새 회원

국으로 승인했다. 

사우디와 함께 나머지 4개국의 회원 자

격 역시 올해 1월 1일부터다. 당시 아르

헨티나도 회원국으로 승인됐지만 지난해 

12월 취임한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브릭스 가입에 반대하면서 실제 가입으

로 이어지지 못했다.

사우디는 미국의 전통 맹방이지만 러

시아, 중국이 주도하는 경제 블록인 브

릭스에 가입하면서 미국에 대한 의존도

를 낮추는 독자적 행보를 강화했다. 특

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미국과 러

시아·중국의 긴장이 고조하는 상황에

서 ‘석유 왕국’ 사우디가 브릭스에 가세

하면서 중동은 물론 국제정세에도 변화

가 예상된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OPEC+(플러스)를 이끄는 사우디와 러

시아가 브릭스로 묶이면서 유가에 대한 

이들의 공조가 더욱 견고해질 수도 있다. 

사우디의 브릭스 가입은 사우디산 원

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중국의 역할이 

컸다. 중국은 지난해 3월 시우디와 이란

의 관계 정상화를 중재하면서 중동 정치 

역학에 존재감을 드러냈다. 서울=연합뉴스

브릭스, 10개국으로 늘어… 사우디, 공식 가입

지진으로 불탄 시장 1월 1일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한 일본 이시카와현 와지마 시장이 불에 탄 모습. 이번 강진으로 와지마시에서 8명, 나나오시에서 3명 

등 최소 30명이 사망했다. 【와지마=교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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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일 “경제회복”에 방점

독·프 “강하고 행동하는 EU”

러·우크라 “전쟁 승리” 다짐

새해를 맞아 주요 글로벌 지도자들이 

내놓는 신년사에는 이들의 세계 경영에 

대한 키워드들이 담겨 있다. 중국과 미

국, 일본의 지도자들은 ‘경제 회복’에, 유

럽연합(EU) 국가들은 ‘강한 EU’에 방점

을 두고 있다.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

라이나 지도자들은 각각 “후퇴 없다” “무

기 생산”을 내세웠다. 주요국 지도자들

의 신년사를 통해 새해 각국의 정책 방향

을 살펴본다.

●시진핑 “경제 회복세 공고화… 조국 

통일은 필연”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당국의 노력에도 해결되지 않은 

경제난을 언급하면서 새해 경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 주석은 새해를 앞둔 12월 31일 관영 

중국중앙TV(CCTV) 등을 통해 발표한 약 

11분 분량의 2024년 신년사에서 휴대전

화·신에너지차 등 분야의 산업 성취와 

제3회 일대일로 정상포럼 등 외교적 성과

를 나열하면서도 지난해 경제적 ‘어려움’

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시 주석은 “2024년은 건국 75주년으

로 우리는 흔들림 없이 중국식 현대화

의 추진, 새로운 발전 이념의 관철, 새로

운 발전 구조 구축 가속화와 고품질 발

전 추진, 발전과 안보의 통합을 해내야 

한다”며 “경제 회복·호전 태세를 공고

화·강화하고, 경제의 안정적이고 장기

적인 운영(行穩致遠)을 실현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의 목표는 웅대하면서도 소

박하고, 결국에는 보통 사람의 생활을 더 

낫게 하는 것”이라며 “아이들의 양육·

교육, 젊은이의 취업·인재 육성, 노인

의 치료·부양은 집안일이자 국가의 일”

이라고도 했다.

●바이든 “미국, 세계 이끌 더 나은 위

치”… 재선 도전 = 올해 재선에 도전하

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미국

의 일자리가 증가했다는 점을 내세우며 

긍정적인 새해 인사를 내놓았다. 

1월 1일 미국 의회전문매체 더힐에 따

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2024년 소망에 대

해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안전한 새

해가 되기를 바란다”며 “그러나 이를 넘

어, 우리가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세계를 

이끌 더 나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길 바

란다”면서 “우리가 돌아오고 있다. 드디

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3년 기억에 남는 

일에 대한 질문에는 “사람들이 이제 생

계를 꾸릴 수 있는 위치에 있고 그들이 

1400만 개가 넘는 일자리를 만들었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나는 정말 기

분이 좋다. 미국인들이 일어섰다. 그들은 

팬데믹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 하지

만 이제 우리는 다시 돌아오고 있다. 그

들이 돌아왔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신년 다짐에 대해 “내년에 다시 

돌아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

의 앞날이 썩 밝지는 않다. 미 NBC 방송

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40%로 집권 이후 가

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같은 시

기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하위이기도 하

다. 최근에는 미국으로 몰려드는 중남미 

난민 문제가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올해 미국 

대선은 11월 5일로 예정돼 있다.

●기시다 “디플레이션 심리서 벗어나

는 해로”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

월 1일 발표한 연두 소감(신년사)에서 “일

본 경제를 가려왔던 디플레이션 심리와 

비용 절감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해로 만

들고 싶다”며 “물가 상승을 웃도는 임금 

인상을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

다. 이어 “(재계와 노동계의 봄철 임금 협

상인) 춘투(春鬪)에서 경제계에 대해 지

난해를 웃도는 임금 인상을 요청하겠다”

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인구감소, 헌법 

개정 등 중요과제가 산적해 있으며 정책 

추진에는 정치 안정이 필요하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또 “올해는 외교에 있어 긴

박한 한 해가 될 것”이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스라엘·팔레스타

인 정세 등 국제 정세를 예단하기 어렵고 

미국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 아시아와 유

럽에서도 중요한 국정 선거가 치러지는 

해이기도 하다”고 짚었다. 

●숄츠 “독일 변화, 강한 EU” = 올라

프 숄츠 독일 총리는 12월 31일 발표한 

대국민 신년사에서 독일의 변화와 유럽

연합(EU)의 강력한 역할을 주문했다. 

그는 “코로나19가 지나가자마자 러시아

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가스관을 걸

어 잠근 데 이어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대

한 잔인한 테러 공격을 감행했다”며 “우리

가 사는 세상은 더 불안하고 거칠어졌고 

숨을 앗아갈 만큼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

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독

일은 변화해야 한다”며 “독일은 역풍에

도 잘 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인프라에 대한 투자에 나설 것

이라고 예고했다. 숄츠 총리는 “요즘 기

차를 타거나 낡은 다리 앞에서 교통체증

을 겪는 이들은 우리나라가 너무 닳았다

는 사실을 느끼게 된다”면서 “이에 우리

는 더 나은 도로와 철도를 위해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 깨끗한 에너지 공급과 기후보

호, 더 좋은 일자리를 위해서도 투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U 현안과 관련해선 유럽 차원의 새

로운 이민·난민 체계에 대한 합의를 성

공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미 강화한 국

경 경비로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이민자

의 숫자가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감소했

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

쟁과 하마스-이스라엘 전쟁, 미국 대선

을 감안할 때 EU가 더 강력해지는 게 더

욱 중요해졌다고 주장했다.

●마크롱 “프랑스 자부심의 해… 유럽

은 선택의 해”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

스 대통령은 12월 31일 대국민 신년사에

서 “2024년은 프랑스 자부심의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사전 녹화한 영상 메

시지에서 2024년 6월 노르망디 상륙작

전 80주년과 하계 올림픽 개최, 12월 초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재개관 등 다가오

는 행사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또 “2024년은 결단의 

해가 돼야 한다”며 다양한 국가 이익을 위

해 “행동하고 또 행동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2024년 6월 유럽연합 의회 선거

가 열리는 점을 거론하며 “내년은 결정적 

선택의 해가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러

면서 “우리는 더 강하고 주권적인 유럽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국민

을 계속 지원하고 그들과 함께 우리의 안

보, 자유, 가치를 지키면서 중동과 유럽 대

륙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유럽을 선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자 승리 다짐하는 푸틴·젤렌스

키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신년 메시지를 통해 어려운 일이 있어도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며 온 국민의 단합

을 강조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12

월 31일 TV 중계 연설에서 “우리는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증명했

고 절대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

다. 이어 “군 장병들, 그리고 진실과 정

의를 위한 싸움의 최전선에 있는 모든 분

에게 말씀드리고 싶다”며 “당신은 우리

의 영웅이다. 우리의 마음이 당신과 함

께 있을 것이며 여러분이 자랑스럽다”라

고 언급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

령은 영상 신년사를 통해 러시아와의 전

쟁이 2년을 향하면서 “우크라이나가 더

욱 강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3년 초 우리는 역사상 

가장 힘든 겨울을 극복했다”며 “우리가 

추위와 어둠보다 강하단 점을, 정전과 정

전에 대한 위협보다 강하단 점을 증명했

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새해에 러시아군

을 향해 “(우크라이나) 국내 생산에 대해 

분노를 느낄 것”이라며 올해 최소 100만 

대의 드론을 생산하는 등 국내 무기 생산

량을 늘린다는 계획을 강조했다.  외신 종합

세계 지도자들 신년사 키워드로 읽는 2024년 지구촌

12월 3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집무실에서 2024년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시 주석은 당국의 노력에도 해결되지 않은 경제난을 언급하면서 새해 경기 회복을 위

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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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중국 배우기’ 앞장

비야디 판매, 테슬라 첫 추월

세계 전기차 산업의 판도가 바뀌고 있

다. 중국이 그 중심에 섰다. 내연기관의 세

계적 강자인 폭스바겐은 중국 투자 확대를 

통해 ‘중국 전기차 배우기’에 나섰다. 이 회

사는 중국에서 전기차를 만들어 유럽에 수

출하고 있다. 중국의 전기차 업계 선두인 

비야디는 분기 판매에서 테슬라를 처음 추

월한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의 역사가 새

로 쓰이는 중이다.

●내연기관 강자 폭스바겐의 중국 전기

차 배우기 = 세계 내연기관 차량 제조 부

문 강자인 독일 폭스바겐이 이젠 중국 내 

공장에서 전기자동차를 만들어 유럽에 

판매하는 처지가 됐다. 

자동차 시장이 전기차 위주로 재편되

는 상황에서 폭스바겐 역시 중국 의존도

를 키워가면서 일각에선 전기차 전환에 

뒤처졌던 폭스바겐이 ‘중국 배우기’를 통

해 전세 역전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폭스

바겐은 안후이성(省) 허페이시 공장에서 

유럽 시장 수출용 전기 SUV(스포츠유틸

리티 차량)인 쿠프라 타바스칸 생산을 개

시했다.  폭스바겐의 3번째 중국 합작사

인 폭스바겐 안후이가 생산하는 쿠프라 

타바스칸은 폭스바겐의 계열사인 스페

인 세아트가 생산하는 모델과 동일하다.

눈여겨볼 대목은 운송비를 포함한 각

종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폭스바겐이 

쿠파라 타바스칸을 중국에서 생산해 유

럽 시장으로 보낸다는 점이다. 폭스바겐

은 중국산 쿠프라 타바스칸 제조 원가가 

스페인 세아트가 생산하는 같은 모델의 

절반도 들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안다고 차이신이 짚었다.

사실 세계 1·2위의 동력 배터리 기업

인 CATL(닝더스다이)과 BYD(비야디) 등

을 키워온 중국은 이미 전기차 배터리 공

급망을 쥐고 있다. 중국 토종 전기차 기업

인 BYD는 이미 미국 테슬라와 엎치락뒤

치락하는 세계 최대 전기차 생산기업으로 

등장했다. BYD의 지난해 누적 전기차 판

매량은 157만4822대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폭스바겐은 중국 현지 

기업들로부터 부품 조달을 늘리고 첨단 

전기차 기술을 배울 목적으로 중국 투

자를 늘려왔다. 폭스바겐은 전기차용 

디스플레이, 미디어시스템 등을 습득

하기 위해 전기차 스타트업 샤오펑(小

鵬·Xpeng), 배터리 제조업체 궈시안

(Gotion), 자율주행에 초점을 둔 소프트

웨어와 반도체를 만드는 호라이즌 로보

틱스 등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특히 폭스바겐은 허페이공장에서 유럽 

수출용 전기 SUV 생산에 이어 2026년

부터 중국 보급형 전기차 모델을 출시한

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올해부터 본격화할 중국

과 유럽연합(EU)의 전기차 분쟁 추이가 

주목된다. 1% 수준에 불과했던 중국산 

전기차 판매 비중이 2022년 8%로 치솟

았고, 내년엔 15%가 될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EU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EU는 중국 당국의 ‘불공정 보조금 혜

택’으로 중국산 전기차가 싼 가격에 유럽 

시장에 유입돼 역내 기업들이 피해를 보

고 있다면서 중국을 겨냥한 반(反)보조금 

조사를 진행 중이다. EU는 중국 당국이 

수년 동안 CATL과 BYD 등의 전기차와 

동력 배터리 분야 산업을 전폭적으로 지

원해왔고, 전기차 구매세 면제 등 보조금

을 줘온 걸 문제 삼고 있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우

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의 

방중 계기로 이뤄진 지난해 12월 7일 시진

핑 국가주석, 리창 총리와의 회동에서 양

측은 중국산 전기차 문제를 논의했으나 뚜

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비야디, 전기차 분기 판매 첫 테슬라 

추월 = 중국 전기차 선두 업체 비야디(比

亞迪·BYD)가 작년 처음으로 연간 판매 

300만대를 달성했다. 또 작년 4분기 순수 

전기차 판매에서 글로벌 전기차 최강자로 

꼽히던 미국의 테슬라를 제쳤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비야디는 1월 1일 발표한 자료를 통해 

작년 한 해 누적 신에너지차(전기차·하

이브리드차·수소차) 판매가 302만4417

대로, 전년보다 62.3% 증가하며 목표로 

삼았던 연간 판매 300만 대를 초과 달성

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8∼2022년 직전 

5년간의 누적 판매(313만4283대)와 비슷

한 수준이며, 비야디는 역대 처음 글로벌 

판매 랭킹 10위권에 진입했다.

지난 12월 판매는 34만1043대로 전

년 동월 대비 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0월부터 3개

월 연속 월간 30만대 이상 판매 기록도 

이어갔다. 작년 10월(30만1800대)과 11

월(30만1903대)에는 30만 대에 턱걸이

했고 12월에는 전달보다 13% 급증했다. 

이런 가운데 글로벌 자동차 업계는 작

년 4분기 순수 전기차 판매에서 비야디

가 처음으로 테슬라를 추월했을 것으로 

추정했다고 블룸버그 등 외신이 이날 보

도했다. 비야디의 작년 4분기 판매 94

만4779대 가운데 순수 전기차는 52만

6409대, 하이브리드차는 41만6242대였

다. 분기별 순수 전기차 판매가 역대 처음

으로 50만대를 넘어선 것이다.

반면 2일 발표된 테슬라의 작년 4분기 

전기차 판매량(인도)은 48만4507대에 그

쳤다. 2022년도 4분기에는 비야디 전기

차 판매가 43만2000대로, 테슬라의 43만

5000대에 약간 못 미쳤다.

2022년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를 합

친 차량 판매에서 테슬라를 추월해 세계 

신에너지차 판매 1위에 올랐던 비야디

는 작년 3분기에는 총이익률(매출액에 

대한 매출 총이익의 비율)에서도 테슬라

를 제쳤다. 작년 3분기 비야디 순이익은 

104억1300만 위안(약 1조9000억 원)으

로 전년 동기 대비 82.2% 급증했고, 총

이익률은 22.1%에 달했다. 반면 테슬라 

총이익률은 17.9%에 그쳤다. 작년 3분

기 총이익률 선전에 이어 4분기에 순수 

전기차 판매만으로도 테슬라를 앞서게 

되면 명실상부한 세계 전기차 시장의 최

강자로 올라서게 된다.

비야디는 2022년 3월 내연기관차 생산

을 전면 중단하고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생산에 ‘올인’했다. 2022년 하반기 독일과 

노르웨이, 스웨덴 등에 잇달아 대리점을 

개설한 비야디는 최근 헝가리에 전기차 

조립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유럽 진출을 선언했다. 비야디는 2030년

까지 유럽 전기차 시장의 10%를 차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비야디는 연간 판매 목표 달성과 

관련, 판매상들에게 20억 위안(약 3천700

억원) 규모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판매 목표를 달성한 판매상에는 판매 차량 

1대당 666위안(약 12만2000원)을 지급하

고, 목표에 미달한 판매상에도 목표 달성

률에 따라 포상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

다. 비야디는 중국 내 대부분 판매상이 지

난해 판매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서방, 신흥국 시장 지배력 상실 가능성 

= 이처럼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이 확장

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서방에서는 견제

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흐름에 대해 월

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전기차에 대

한 서방의 불안감은 결국 문제를 더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과 유럽이 중국 공급업체를 보조

금에서 제외하고 관세를 인상하는 방식

은 오히려 전기차 도입을 둔화하고 자칫 

신흥국 시장에서 지배력을 잃게 할 수 있

다는 것이다. WSJ에 따르면 북미 공급

망을 육성한다는 목적 아래 중국에서 제

조된 배터리 부품이 배제되고 그 부품을 

쓴 일부 미국 자동차 모델은 자국에서 부

적격하게 됐다. 이로 인해 테슬라의 모델 

3 후륜 구동 및 롱 레인지 버전 등이 자리

를 잃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WSJ은 서방이 다른 쪽을 해치려다 오

히려 자기 자신을 해치는 우를 범할 수 있

다고 지적했다. 자체 공급망을 구축하고 

제조업체에 적응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전기차 전환을 너무 늦추면, 중국은 거대

하고 넉넉한 보조금을 받는 자국 시장은 

물론 수출을 통해 신흥 경제국에서 더욱 

앞서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서방이 자

체 공급망 보호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 사

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맞추기는 쉽지 않

다는 게 WSJ의 설명이다.  서울=연합뉴스

제800호 19글로벌 마켓

중국 전기차, 세계 전기차 생산·판매 중심에 우뚝

2023년 10월 3일 중국 산시성 시안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8회 시안 국제 자동차 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비야디(BYD)의 첫 고급 브랜드 모델인 양왕(仰

望)의 U8 차량을 관람하고 있다. 【시안=신화통신/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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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미국의 한 온라인 커뮤니

티 사이트에서 유통업체 트레이더조 관

련 게시판에 ‘제발 냉동김밥 구매를 멈춰

달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매일 냉동김

밥을 사러 트레이더조 매장에 가는데 그

때마다 품절돼 발길을 되돌렸다는 것입

니다. 이 게시글에는 비슷한 경험을 공유

하거나 다른 브랜드의 냉동김밥 제품을 

판매하는 아시안 식품점 정보, 제품 후기 

등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널리 알려진 대로 한국의 한 식품업체

가 수출한 냉동김밥이 미국의 국민 마켓 

트레이더조에서 메가 히트를 했습니다. 

8월 초 판매를 시작한 이후 틱톡과 페이

스북 등 사회공유망서비스(SNS)에서 

입소문을 탄 냉동김밥은 연일 매진을 이

어가며 인기를 증명했습니다. SNS 사

용자들 사이에서는 ‘보일 때 사야 한다’

는 말이 돌 정도였습니다. 트레이더조

뿐 아니라 H마트, 세이위 등 냉동김밥

을 판매하는 다른 아시안 식품점에서도 

구매가 쉽지 않았습니다.

냉동김밥은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

에서 출시와 함께 순식간에 뜨거운 주

제로 떠올랐습니다. MZ세대에게 영향

력 높은 SNS 채널 틱톡에서 ‘냉동김밥

(frozen kimbap)’ 게시물의 조회수는 2

억 뷰를 훌쩍 넘겼습니다. 사람들은 김

밥 먹방과 시식 후기, 좀 더 맛있게 먹는 

자신만의 비법을 숏폼으로 제작해 올렸

습니다. 또한 냉동김밥 구매가 어려워지

자 제품 입고 정보와 어디서 비슷한 제

품을 구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그간 미국에서 김밥은 주로 한식당이

나 한국 식품점 푸드코트 등에서 즉석김

밥 형태로 소비됐습니다. 한식당이나 한

국 식품점이 없는 지역의 소비자들은 김

밥 자체를 맛보기가 쉽지 않고 김밥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일일이 준비하기 번

거로워 집밥으로 해 먹기에도 난이도가 

높은 한식 메뉴로 여겨집니다.

간편함을 내세운 냉동김밥의 등장은 

기존 김밥이 가지고 있던 이런 여러 가

지 문제점을 완전히 제거했다는 평가입

니다. 미국 소비자들은 마트에서 사 온 

냉동김밥을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먹고 

싶을 때 꺼내먹을 수 있습니다. 뉴욕 지

역의 한국 식품점 관계자는 “냉동김밥

의 인기는 인종을 가리지 않는다”며 “그

때그때 사 먹거나 집에서 직접 싸 먹어야 

하는 김밥을 대량으로 구입해 냉동실에 

보관해놓고 먹을 수 있다는 점을 획기적

으로 느끼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즉석밥, 냉동비빔밥 등 

쌀 가공품(HS코드 1904.90)’ 품목 대미

국 수출은 2022년 5943만 달러로 전년 

대비 54.5% 증가했습니다. 미 수입시장 

점유율은 19.2%로 캐나다에 이어 두 번

째로 높습니다. 같은 기간 냉동만두의 

대미 수출액은 627만 달러로 29.8% 늘

었고 수입시장 점유율은 4.3%로 4위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는 한국 냉동

김밥은 식물성 재료로 구성된 비건

(Vegan) 제품입니다. 김밥 재료로 흔히 

쓰이는 햄과 달걀 대신 각종 채소와 유

부, 두부, 잡채를 넣어 만듭니다. 수출이 

어려운 동물성 식재료를 배제해 비건에 

소구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미 농무부(USDA)는 육류, 가금류, 난

류 제품 수입에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하

고 있습니다. 육류의 경우 한국산은 원

칙적으로 수출이 불가능하며 가금류와 

난류 제품은 사전에 허가를 취득하고 서

류를 준비하는 과정에 많은 시간과 비용

이 들어 자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중

소기업들에게 미국 시장 진출의 걸림돌

로 작용했습니다.

식품 유통업체 A사 바이어는 “미국에

서 시장성이 있어 보이는 식품도 첨가된 

동물성 성분 때문에 수출이 좌절되는 경

우가 많다”며 “최근 미국에 채식 열풍이 

불고 있고 대체육을 활용한 제품도 시중

에 많이 판매되고 있는 만큼 이런 식품 

트렌드를 반영해 비건 제품을 개발한다

면 미국 수출이 한층 수월해질 것”이라

고 조언했습니다. 글로벌 통계기관 스태

티스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체 미

국인의 14%가 고기를 섭취하지 않는 채

식주의자입니다.

냉동김밥의 성공은 미국 식품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들에 시사하

는 바가 큽니다. K-컬처 인기로 한식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시장 상황을 기회 

삼아 누구나 쉽게 김밥을 소비할 수 있

도록 간편식으로 개발해 대중적인 메뉴

로 끌어올렸다는 평가입니다. 식품 트렌

드를 주도하는 SNS에서 제대로 입소문

을 탄 것 역시 인기 비결 중 하나로 꼽힙

니다. SNS가 화제를 주도하는 시대를 

맞아 시장에 없던 새로움과 신선함으로 

SNS 유저들의 관심을 끄는 데 성공했

습니다. 동물성 식재료를 빼 비관세 장

벽을 극복하고 비건 식품의 인기를 지렛

대 삼아 제품을 개발하고 홍보한 점 역

시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이 소식을 전한 KOTRA 뉴욕 무역관

은 “미국에서 한식은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이라는 인식이 있고 많은 소비자

가 새로운 한식 메뉴에 도전하길 즐기면

서 K-푸드의 시장 기회도 확대되고 있

다”면서 “우리 수출기업들은 미국의 이

런 식품 트렌드를 잘 살피고 제품 개발

과 마케팅 전략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

다”고 조언했습니다.

데스크의 창

‘냉동김밥’이 주는 교훈

02.6000.5577한국무역협회 플랫폼마케팅실문의

AI 기반 주간 자동매칭

회원 서비스

tk_Meet
■이용조건

바이어:모든 바이어 회원

셀   러:tradeShows에 입점한 셀러 회원

가장 빠른 회의시작

언제 어디서나 사무실처럼

매칭 담당자 및 통역사 미팅 참여

누구에게나 쉽고 간편한 온라인 화상미팅 서비스

기업정보, 활동정보 등 데이터를 분석하여

매주 새로운 바이어를 자동 매칭해드립니다.

기업용 온라인 스토어를 무료로 제작해 드립니다.

해외 마케팅 및 바이어 인콰이어리 수신에 활용하세요.

셀러스토어 제작 지원
■페이스북 ■유 튜 브 ■링크드인

해외 품목별 주요 전시회 참가, 인플루언서 

영상제작, SNS 홍보 등을 지원합니다.

해외온오프라인 마케팅

일본 정부가 태평양에 있는 미나미토

리시마(南鳥島) 인근 심해에서의 희토류 

시굴(試掘·시험적으로 파 봄)을 기존 

계획보다 1년가량 늦어진 2025 회계연

도에 시작한다고 산케이신문이 최근 보

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애초 

2025년 1∼3월 시굴을 개시할 계획이었

으나 해저에서 진흙을 빨아들이는 장비

인 양니관(揚泥管) 조달이 늦어지면서 계

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관련 장비를 제작

하는 영국 업체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군사 부문에 인력을 투입하면서 양니관 

완성이 2025년 여름께로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도쿄에서 동남쪽으로 약 1900㎞ 떨

어진 섬인 오가사와라 제도 미나미토리

시마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는 

2012년 수심 약 6000ｍ 해저에서 희토

류가 포함된 진흙이 발견됐다. 도쿄대 등

의 조사 결과, 이곳의 희토류 매장량은 

세계 소비량 수백 년어치에 해당하는 것

으로 추정됐다.

희토류는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전자

기기와 전기차 생산에 필수적인 광물이

다. 일본의 연간 희토류 소비량은 2만t

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일본

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수

입량의 약 60%는 중국산으로 알려졌다.

2010년 중국과 일본의 센카쿠(尖閣·

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 영유

권 분쟁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중국이 일

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자 일본

은 희토류 수입원 다변화와 자체 생산에 

노력을 기울였다.  도쿄=연합뉴스

일, ‘희토류 독립의 꿈’ 1년가량 늦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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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주도권 경쟁 가열

중동, 유럽, 아시아 각국도 합류

인공지능(AI) 시대 주도권을 둘러싼 세

계 각국의 경쟁이 새해에도 뜨겁게 달아

오를 전망이다. 2022년 11월 생성형 AI 

챗GPT의 등장으로 불붙은 AI 경쟁에 미

국과 중국은 물론 유럽, 중동, 아시아 각

국이 속속 뛰어들고 있다.

아랍에미리트(UAE) 토후국 중 하나

인 아부다비는 지난해 11월 말 AI 기업 

‘ai71’을 설립했다. ai71은 생성형 AI의 

기반이 되는 기술인 거대언어모델(LLM) 

‘팰컨(Falcon)’을 상용화할 계획이다.

프랑스 AI 스타트업 미스트랄은 12월 

11일 4억 달러(약 5200억 원) 규모의 대

규모 투자를 유치했다고 발표했다. 창업

한 지 7개월 된 이 회사의 기업 가치가 

20억 달러(약 2조6000억 원) 이상이라

는 평가도 나왔다.

지난해 말 인도에서는 AI 스타트업 사

르밤이 인도어 모델 구축을 위해 4100만 

달러(약 530억 원)의 투자를 받은 데 이어 

또 다른 AI 스타트업 크루트림이 인도 최

초의 다언어 LLM을 공개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호에서 AI 산업 주도권을 두고 벌어지는 

각국의 경쟁을 소개하면서 이를 ‘AI 국가

주의 시대(the era of AI nationalism)’

라고 명명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아부다

비 ai71, 프랑스 미스트랄, 인도 크루트

림 등 세 회사가 각자 다른 방식으로 “AI 

국가 챔피언이 되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ai71을 지원하는 아부다비 정부 기관

인 첨단기술연구위원회의 파이살 알 반

나이는 “ai71이 (챗GPT를 만든) 오픈AI 

같은 곳들과 전 세계적으로 경쟁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인도 크루트림을 설

립한 바비쉬 아가르왈은 챗GPT를 비롯

해 영어를 우선으로 하는 LLM은 “우리

의 문화와 언어, 정신을 담아낼 수 없다”

고 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

령은 최근 미스트랄을 두고 “프랑스의 천

재”라고 칭송하기도 했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AI 기술 경쟁

의 중심에 있는 미국과 중국은 지난해 각

각 400억∼500억 달러(약 51조8000억

∼64조8000억 원)에 이르는 AI 투자를 약

속한 바 있다. 매체는 다른 국가들도 이

에 뒤처지거나 외국 기술에 종속되는 것

을 원하지 않고 있다면서 “영국, 프랑스, 

독일,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UAE는 AI

에 총 400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

다”고 전했다.

특히 국가 주도의 접근 방식은 사우디

아라비아와 UAE 등 중동 국가에서 성과

를 내고 있다. ‘오일 머니’로 자금력이 풍

부한 데다가 사생활 침해와 일자리 대체 

등 AI가 미칠 영향에 대한 유권자들의 우

려를 신경 써야 하는 서방 정부들보다 추

진력이 빠를 수 있다는 게 이코노미스트

의 분석이다.

UAE의 ai71가 구축한 LLM 팰컨

은 미국의 거대 IT 기업인 메타의 ‘라마

(Llama)2’에 필적한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코노미스트는 ai71가 보건, 교육 

등 국가 데이터를 이용해 오픈소스 팰컨 

모델을 개선할 계획이라면서 ai71가 활용

하는 국가 데이터에 “언젠가 석유도 포함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부다비 첨단기

술연구위원회의 알 반나이는 “지난 50년 

동안 석유가 국가를 이끌었지만, 지금은 

데이터가 새로운 석유”라고 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공 데이터 제

공을 꺼리는 미국과 달리 인도와 일부 유

럽 국가들은 AI 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 

데이터 제공에도 적극적인 입장이다. 미

스트랄의 아서 멘쉬 최고경영자(CEO)는 

공공 데이터 이용과 관련해 프랑스 정부

가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은 

기업들이 국민보건서비스(NHS) 데이터

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

토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그러나 국가 주도의 

또는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AI 국

가주의’에는 위험도 따른다면서 “국민 건

강과 같은 민감한 데이터를 기업에 넘기

는 것은 영국, 프랑스, 독일은 말할 것도 

없고 독재적 국가에서도 대중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

국, 유럽연합(EU) 등이 오픈소스 AI 모델 

사용을 제한한다면 오픈소스 AI 모델에 

대한 중동의 베팅이 실패할 수도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내다봤다. 서울=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미래 세계는 ‘AI 강대국’이 지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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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정부, 관료·보신주의

국가 현안 대처능력 약화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부패 척결을 내

세운 끊임없는 숙청 정치로 권력을 공고

히 하고 있지만 공산당을 무력하게 만들

고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진단했다.

매체는 최근 보도에서 시 주석이 중국 

현대사에서 가장 큰 규모의 부패 척결 운

동으로 10년 넘게 공산당에 공포를 불어

넣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건국의 아버

지인 마오쩌둥의 ‘지속적인 혁명’을 연상

시킨다는 설명이다.

WSJ에 따르면 시 주석이 2012년 권력

을 잡은 이후 공산당 규율기구는 약 500

만 명을 권력 남용 등 각종 범죄를 문제 삼

아 처벌했다. 이 중에는 별다른 문제가 될 

만한 범법 행위가 아닌데도 처벌해 과도한 

관료주의를 조장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공식 통계상으로 2017년 이후 매년 최

소 50만 명이 징계를 받았는데 이는 시 주

석 전임자 시절의 약 4배에 이르는 수준

이다. 2023년에만 금융, 식품, 의료, 반도

체,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고위 

인사가 처벌받았다. 

시 주석은 향후 5년간의 부패 척결 운동

구상을 최근 소개했다. 시 주석 비판론자

들은 부패 척결 운동 연장에 대해 더 깨끗

한 통치를 위해 필요한 구조적 변화와 투

명성 강화를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라고 지

적한다. 시 주석이 부패를 개인의 도덕적 

실패 탓으로 돌리면서 중앙집권적이고 불

투명한 통치 방식을 배가하고 있다는 것이

다. 그 예로 고위 공무원의 자산 공개와 같

은 구조적 개혁을 하지 않는 점이 꼽혔다.

시 주석은 지난해 10월 3연임을 시작

하기 며칠 전 “부패와 싸우는 것은 자기 

혁명의 가장 철저한 형태”라고 말했다. 

또 “부패가 일어나게 쉽게 하는 토양과 

조건이 계속 존재하는 한 부패와의 싸움

은 한 순간도 멈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태도는 징계성 숙청을 시 주석과 

그의 비전에 충성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무기한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

이라는 게 WSJ의 해석이다. 웬웬앙 미국 

존스홉킨스대 정치학 교수는 “시 주석이 

역설적인 정책도구, 즉 영구적인 캠페인

(부패 척결 운동)을 개발했다”고 꼬집었

다. 시 주석은 영원한 숙청으로 자신의 권

위를 강화하고 있지만 공산당 당원들이 

국가 도전 과제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

을 꺼리게 만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포에 의한 통치 방식이 정책 토론을 

억누르고 하위 관리들의 우유부단을 부추

기고 있다는 공산당 내 목소리가 있다고 

WSJ은 전했다. 보신주의와 관료주의 확

산으로 청년 실업률 급상승, 부동산시장

과 소비심리 위축, 국가부채 증가, 외국인 

투자자의 중국 시장 외면 등 경제 현안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시진핑의 숙청·숙청·숙청… 중국 경제엔 악재로

다뉴브강의 잔물결 2023년 12월 28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국회의사당 근처에서 사람들이 다뉴브강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 가운데 도로 위까지 강물이 차오

르고 있다. 최근 헝가리에 쏟아진 폭우의 영향으로 다뉴브강 수위가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다페스트=AFP/연합뉴스】



제800호 글로벌 마켓22 www.weeklytrade.co.kr |  2024년 1월 8일

톈산 설국 눈이 내린 뒤 날이 개자, 신장위구르자치구 우루무치시 톄창거우(鐵廠溝)진 톈산(天山)촌을 

찾은 사람들이 눈을 감상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1월 1일 톈산촌 인근의 관광지를 

찾은 사람들. 【우루무치=신화통신/뉴시스】

통계청(GSO)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

면 베트남은 2023년 1월부터 11월까

지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5.9% 감소

한 3225억 달러를 기록했고, 수입은 

10.7% 감소한 약 2967억 달러를 기록

했다. 무역흑자는 258억 달러다. 11월 

당월 세계 국가와의 교역액은 60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했다. 

수출이 회복 추세다. 

기획투자부(MPI) 산하 외국인투

자청(FIA)에 따르면 외국인직접투자

(FDI)의 올해 1~11월 기간 자본등록

은 전년 동기 대비 14.8% 증가한 288

억5000만 달러다. 프로젝트 등록 자본 

중에서 지출 비율은 63.6%다. 

베트남은 2023년 10개월까지 섬

유·의류 수출액은 33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45% 감소했다. 10월 당월 

수출은 32억 달러로 전월 대비 5.28%, 

전년 동기 대비 2.96% 증가하며 회복 

조짐을 보였다. 

S&P글로벌에 따르면 베트남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10월 49.6에

서 11월 47.3으로 5개월 만의 최저치였

다. 기획투자부 산하 기업등록관리청에 

따르면 11월 신규기업 수는 47% 늘고 

신규기업 자본금은 19.5% 증가했다. 

호치민시 노동보훈사회부서 12월 1

일 회의에서 담당 국장은 11월의 실업

수당 신청자 수는 최고에 달한 6월에 

비해 25% 감소함으로써 향후 연말연

시 성수기를 앞두고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베트남 거시경제 

발전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

(CPI)로 측정한 인플레이션은 8월 3%

에서 2023년 9월 전년 동기 대비 3.7%

로 급등했다. 또한, 10월 근원 인플레이

션은 훨씬 더 빠른 4.38% 상승했다. 향

후 경제 관리의 근본인 물가관리가 필

요해 보인다. 

베트남 관광청에 따르면 11월 외국

인 방문객이 123만 명을 기록했으며, 

이는 2022년 3월 코로나 이후 국경을 

재개한 후 월간 최고치다. 11개월간 입

국 관광객 수는 1120만 명을 넘어섰으

며 연간 목표 800만 명을 초과했다. 국

가별 입국자로 한국은 320만 명, 중국 

본토는 150만 명이다. 

전자상거래 포럼 보고서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부문에서 수요와 공급이 

지속적으로 호황을 누리면서 2022년 

베트남 인구의 절반 이상인 5700만 명

이 온라인에서 쇼핑했다. 온라인쇼핑

을 하는 소비자의 43%는 1997년 이후

에 태어난 Z세대다. 

베트남의 젊은 소비자는 자신만의 

가치를 추구하며 품질이 낮은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 브랜드를 바꾸며 소비

시장을 주도하는 소비계층이다. 온라

인에서 구매액이 연간 16~30%씩 증

가하고 있다. 2025년 시장규모는 450

억 달러로 전망된다. 

중앙은행에 따르면 지속해서 인하 

중인 금리로 인해 시중 상업은행의 예

금금리가 5%대로 낮아졌음에도 예금

액이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하여 

201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용

증가율은 목표 14%에 미치지 못하는 

7.4%에 불과하다. 

저축금리가 하락해 대출금리가 낮아

진 반면, 글로벌 및 국내 거시경제 상황

이 어려워 신용 성장은 둔화했다. 은행

은 최근 큰 폭 늘어난 부실채권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에 주의를 기울

이고 있다. 현시점에서 은행에서 증권

시장으로 대규모 자금이 유입될 것으

로 예상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베트남에서 가장 비싼 임대료는 호

치민시 중심가 동커이(Dong Khoi) 거

리로 주변에는 5성급 호텔과 쇼핑센터

가 모여 있다. 800m 길이의 거리에는 

유명 브랜드를 판매하는 매장이 즐비

하다. 외국인을 비롯한 유통인구가 가

장 많은 거리이기도 하지만 온라인쇼

핑으로 이동하는 트렌드로 임차인이 

없는 점포가 30% 정도다. 

블랙프라이데이 주말 기간 중심가 

쇼핑거리는 가족들과 함께 쇼핑하려는 

차량과 오토바이로 인해 진입에 1시간 

이상 소요되며 소비자 인파로 인산인

해를 이뤘고 어떤 점포는 준비한 상품

이 전부 매진되기도 했다. 

최대 명절인 설날(Tet)까지 2개월 남

짓 남았기 때문에 베트남 소매업체들

은 연말 쇼핑 시즌을 기대하며 재고를 

늘리고 판촉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내

수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공공투자 

지출이 지속적으로 촉진되면서 2023

년 말까지 상품과 서비스 소매판매가 

다시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베트남 소비자에게 할인판매 시즌은 

그동안 구매를 보류했던 상품과 부모님

과 가족을 비롯한 친지들에게 선물할 

상품을 구매하는 적기이기도 한다. 특

히, 프로모션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소

비자는 저렴하게 판매하는 브랜드에 대

한 선호가 높아지며 향후 충성 고객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도 하다. 

할인 판매하는 상품이라도 품질은 

우수해야 하며 구매한 소비자는 가성

비가 높은 상품을 구매했다는 만족도

가 높아야 한다. 이러한 프로모션은 향

후 소비자의 재구매

로 이어지며 브랜드 

선호도 향상을 촉진

하기도 한다.

프로모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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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사망, 트럼프 승리 외에

핵전쟁, AI, 지구온난화도 꼽혀

우크라이나 전쟁을 3년째 이어가고 있

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급사

하거나, 올해 11월 미국 차기 대선에서 도

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한다면 세상

은 어떻게 변할까.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

위크는 2024년을 맞아 올해에 벌어질 경

우 전 세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

을 사건 5가지를 선정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고 최근 보도했다.

이 매체가 첫 번째로 꼽은 사건은 ‘핵전

쟁’이었다.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를 침공한 이래 푸틴 대통령은 끊임없이 

선제 핵 타격 가능성과 핵무기 기반 시설 

건설 등을 언급해 왔다. 

이는 핵 사용 공포를 이용해 서방의 우

크라이나 지원을 차단하려 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서방은 이러한 위협에 굴하지 

않았고 결국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점

령하는 데 실패한 채 끝없는 소모전의 수

렁에 빠진 상황이다.

러시아 안보문제 전문가인 마크 갈레오

티는 러시아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

해 전술핵무기 등을 사용할 가능성을 묻

는 말에 “(올해 안에) 핵분쟁이 벌어질 가

능성은 전혀 없어 보인다”고 답했다. 

세르비아 출신의 외교정책 분석가 니콜

라 미코비치도 푸틴 대통령의 통치에 심각

한 영향을 미칠 정도의 대패를 겪지 않는 

한 러시아는 핵무기를 쓰지 않을 것이며, 

쓰더라도 핵전쟁으로 확전하지 않을 수준

의 ‘무력 과시’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보다 더 현실적으로 보이는 사건으로

는 올해 71세인 푸틴 대통령의 사망이 거

론됐다. 뉴스위크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

후 푸틴의 건강은 각종 추측의 대상이 돼 

왔다”면서 그가 암에 걸려 투병 중이라거

나 파킨슨병 혹은 치매를 앓고 있다는 등

의 여러 설이 제기된 바 있다고 짚었다. 작

년 10월에는 크렘린궁이 직접 나서 푸틴 

대통령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았다

는 외신 보도를 부인하는 일마저 있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측이 푸틴 대통

령 암살을 시도했다고 주장한 적도 있

다. 해당 주장의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

으나 실제 러시아에선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영향력 있는 전쟁 옹호론자 여럿이 

살해되거나 다쳤다. 갈레오티는 “푸틴이 

2024년에 죽는다면 그가 구축한 시스템

에 엄청난 충격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미코비치는 “러시아 사회에 큰 충격

이긴 하겠지만 지배 엘리트가 그를 대체

할 인물을 찾는 데는 그렇게 긴 시간이 걸

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또 다른 급변 상황으로 거론된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4년 미국 대

선 승리 시나리오다. 뉴스위크는 “최근 여

론조사대로 올해 선거가 진행된다면 트럼

프는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승리해 11

월 대선에서 조 바이든 현 대통령과 재대

결을 펼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이와 관련해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CL)의 미국 정치학 교수 줄리 노먼

은 “트럼프의 재선은 전 세계에 걸쳐 부정

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트럼프 2기가 현실화한다면 민주적 규범

과 제도가 1기 때보다도 더욱 훼손될 것으

로 우려된다. 이는 미국과 전 세계 민주주

의의 미래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라면서 당장 우크라이나와 중국, 중동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정책 기조가 급격한 변

화를 겪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위크는 이와 더불어 생성형 인공

지능(AI) 챗GPT의 등장으로 인류가 AI

에 지배받는 미래가 도래할 수 있다는 우

려와,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가 마침내 

임계점을 넘어설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

문가에 자문했다. 

전문가들은 군사용 AI의 오작동과 같은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AI가 

산업현장에 활용되면서 대규모 실업이 일

어나는 상황은 당장이라도 발생할 수 있다

고 진단했다. UCL 소속 기후과학 전문가 

크리스 브라이얼리 교수는 “(올해도) 많은 

극단적 (기후)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면서 

“이 중에는 내가 여태 생각조차 못 했던 뭔

가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새해 세상을 바꿀 만한 5가지 사건’



●2024년 해수부 1차 국제박람회 참가업체 모집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는 한국 수산식품의 판로개척 및 판매 활

성화를 위해 2024년 주요 국제박람회 한국관을 운영하고 참가업체

를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국내 수산식품을 생산 및 가공하거나 수

출하는 국내 중소기업이며, 참가업체에는 부스임차비, 장치비, 기본

비품(진열대, 상담테이블), 추가비품, 전시품 운송비 및 통관비, 통

역비 등울 지원한다. 참가 박람회는 미국 보스턴 수산박람회와 스

페인 바르셀로나 수산박람회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다. 보스턴 수산

박람회는 오는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보스턴 전시컨벤션센

터에서 개최되며 바르셀로나 수산박람회는 오는 4월 23일부터 25

일까지 피라 바르셀로나 그란 비아에서 개최된다. 사업에 참가하고

자 하는 기업은 수협중앙회 온라인 사업신청 통합시스템 홈페이지

에서 신청접수 절차를 마쳐야 한다.

•문의 : 수협중앙회 무역사업단

•전화 : 02-2240-5603

•메일 : yoonsh90@suhyup.co.kr

•홈페이지 : biz.k-seafoodtrade.kr

●KOTRA 캔톤페어 2024 한국관 참가모집

KOTRA와 한국정보기술연구원은 우리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 판로개척을 위해 ‘2024 중국 춘계 광둥 수출입상품 교역회

(Canton Fair)’에서 한국관을 운영하고 참가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

혔다. 캔톤페어는 중국 상무부가 주관하며 매회 세계 각국의 20만 

명이 넘는 바이어가 방문한다. 이번으로 135회째를 맞는 행사는 오

는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닷새간 중국 파저우섬 광저우 캔톤페어 

콤플렉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참가기업에는 부스임차료와 장치

비의 70% 이내에서 국고지원이 이뤄지며, 한국관 디렉토리 제작비

와 1CBM 편도운송비, 행정지원 등이 제공된다. 참가를 원하는 기

업은 1월 15일까지 KOTRA 무역투자 24 홈페이지 또는 글로벌 전시

포털 홈페이지(GEP.or.kr)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절차를 마치고 신

청서류를 담당자 이메일(youna@kitri.re.kr, jimin@kotra.or.kr)로 송

부한 뒤 수출 이마켓플레이스 바이코리아(buyKOREA) 홈페이지에 

상품정보를 등록 또는 갱신해야 하며 KOTRA 계좌(우리, 189-05-

003690)에 참가신청금 185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문의 : KOTRA 전략전시팀

•전화 : 02-3460-7274

•메일 : shaojae@kotra.or.kr

•홈페이지 : www.kotra.or.kr

●2024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KOTRA는 2024년에 해외에서 개최되는 전문전시회에 개별적으로 

참가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참가비용과 해외마케

팅 등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부스임차료, 장치 설치비, 집기 

대여비, 온라인 전시회 참가비, 전시물품 또는 샘플 편도운송비, 

현지 주최사 제공 마케팅 서비스 비용 등을 기업당 해외전시회 1

회, 최대 600만 원 내에서 사후 실비지원한다. 원하는 기업에 한

해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한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현지 협력업

체 연결 등도 가능하다.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1월 12일까지 KOTRA 

무역투자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절차를 마치고 신청서

류를 담당자 이메일로 송부한 뒤 수출 이마켓플레이스 바이코리

아(buyKOREA) 홈페이지에 상품정보를 등록 또는 갱신해야 한다.

•문의 : 한국전시산업진흥회

•전화 : 02-420-2042

•메일 : ex@akei.or.kr

•홈페이지 : www.kotra.or.kr

●2024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모집

KOTRA는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소부장, 친환경, 소비재, 서비스 산업 분야 중

소·중견기업이며 참여기업에는  해외영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바우

처 형태로 지원한다. 시장조사·컨설팅, 디자인·브랜드개발, 통번

역, 교육, 전시회·행사, 해외규격인증, 특허·지재권, 홍보·광고, 

국제운송, 서류대행, 법무·세무·회계 자문, 무역보험보증 등 수출

바우처 메뉴의 14개 대분류 8000여 개 서비스를 이용하고 바우처 

금액을 통해 소요비용을 정산할 수 있다.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1

월 17일까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홈페이지(www.exportvoucher.

com)를 통해 온라인 신청접수를 마쳐야 한다.

•문의 : 수출바우처 통합안내센터

•전화 : 02-6004-8400, 070-4866-0722

●2024년 호주 시드니 선물용품전 한국관 참가모집

한국무역협회와 KOTRA는 우리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 판

로개척을 위해 ‘호주 시드니 선물용품 전시회(Reed Gift Fairs 2024)’

에서 한국관을 운영하고 참가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시회는 

오는 2월 17일부터 20일까지 나흘간 ICC 시드니 달링하버 전시센터

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참가기업에는 부스임차료와 장치비의 70% 

이내에서 국고지원이 이뤄지며, 한국관 디렉토리 제작비, 행정지원, 

공동 통역원 섭외, 관심바이어 리스트 등이 제공된다. 참가를 원하

는 기업은 1월 12일까지 글로벌 전시포털 홈페이지(GEP.or.kr)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절차를 마치고 신청서류를 담당자 이메일로 송부

한 뒤 한국무역협회 계좌(우리, 1005-804-533696)에 참가 신청금 

4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문의 : 한국무역협회

•전화 : 02-6000-5072

•메일 : jy.jung@kita.or.kr

•홈페이지 : www.gep.or.kr

●[충북] 2024년 동남아 대형유통망 입점 무역사절단

충청북도는 KOTRA 충북지원단과 공동으로 도내 미용뷰티, 생활소

비재 관련 기업의 동남아 대형유통망 입점을 통한 해외판로개척 도

모를 위해 ‘2024 동남아 대형유통망 입접사절단 파견사업’을 추진하

고 참가기업을 모집한다. 파견 기간은 2월 26일부터 3월 1일까지며, 

2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2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1대1 현지 

수출상담이 있을 예정이다. 참가업체에는 왕복 항공료 50%(1개사당 

1인 200만 원 이내)와 상담회 개최 비용, 통역, 단체 차량, KOTRA 

바이어 트래킹 서비스 사후관리 등이 지원된다. 참가를 원하는 기업

은 1월 16일까지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

청접수 절차를 마쳐야 한다.

•문의 : KOTRA충북지원단  

•전화 : 043-217-0016

•홈페이지 : cbgms.chungbuk.go.kr

●[전북] 2024년 베트남 해외 판촉 프로모션 지원사업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 ‘농생명바이

오산업 성장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사업화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도

내 농생명바이오·식품 관련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베트남 

현지 특별 기획전 상품 홍보 판매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참가기업을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전북 도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고 있는 

농생명바이오·식품 수출기업으로 베트남 현지 온·오프라인 유통

매장에 입점판매 등 거래 관계가 있거나 거래가 가능한 기업이다. 

기획전 기간은 오는 2월 22일부터 26일까지 닷새간이며 베트남 하

노이 내 대형 쇼핑몰에 매대를 설치해 B2C 판촉 활동을 벌이고 현

지 바이어와 온라인으로 1대1 매칭 상담을 할 예정이다. 참가기업에

는 판촉전 임차, 장치, 홍보, 물류, 통관, 행사 운영과 바이어 상담 통

역이 지원된다.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오는 1월 11일까지 전북수출통

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절차를 마쳐야 한다.

•문의 :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기업지원팀

•전화 : 063-210-6577

•홈페이지 : jbexport.or.kr

●[전남] 2024년 싱가포르·인니 시장개척단 참가모집

전라남도는 글로벌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 및 

시장 다변화를 위해 2024 싱가포르-인도네시아 시장개척단을 모

집한다. 모집대상은 전남지역 내 소비재를 제조 생산 유통하는 중

소기업이며, 바이어 발굴, 상담장 임차, 통역, KOTRA 긴급 지사화

사업(50만 원), 항공료(50%, 50만 원 한도) 등을 지원한다. 참가자

들은 오는 2월 26일 인천항에서 싱가포르로 이동해 27일 현지 수출

상담회와 사후간담회에 참석하고 28일 싱가포르 시장조사 후 자카

르타로 이동해 29일 자카르타 수출상담회와 사후간담회에 참석한 

후 인천공항에 3월 1일 도착할 예정이다.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1월 

11일까지 전라남도 수출정보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절

차를 마치고 오는 1월 31일 개최되는 사전설명회에 참가해야 한다.

•문의 : KOTRA광주전남지원단

•전화 : 062-369-8513

•메일 : jinmokim90@kotra.or.kr, sims96@korea.kr

•홈페이지 : www.jexpor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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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 ‘숨은 무역보험금’ 찾으면 경품도 쏠쏠

무보, 중소·중견 수출기업 대상 이벤트 개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자체 무역보험 빅데이터 플랫폼 

‘K-사이트(K-Sight)’ 출시를 기념해 수출기업을 대상으

로 ‘숨은 보험금 찾기’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숨은 보험금 찾기’는 지난해 11월 오픈한 K-사이트의 

주요 서비스 중 하나로, 대금을 수령하지 못한 수출 거래

건 중 무역보험을 통한 보험금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수출기업은 자사의 무역보

험 가입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청구 가능한 예상 보험금

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이벤트는 중소·중견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19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이벤트 참여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권을 증정할 예정이다.

이벤트 기간 중 한국무역보험공사 K-사이트(ksight.

ksure.or.kr) 홈페이지에 접속해 ‘숨은 보험금 찾기’ 메뉴

에서 선적일자와 결제기일을 입력하고 조회 결과를 확인

하면 이벤트에 응모할 수 있다.

무보 측은 “이번 이벤트를 계기로 무역보험 보험금 청

구 자격이 있으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던 수출기업들

이, 무역보험을 통해 수출 대금 미결제 위험을 최소화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인호 무보 사장은 “이번 이벤트가 무역보험 가입 사

실을 알지 못하는 우리 수출기업이 무역보험 활용도를 높

여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무보는 앞으로도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출기업에

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

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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